
1996또 6터 240（뷰） 포 2뿨 （1）

［아 래］

1996. 6, 27（가드） 16：00
소마유유（서울 휴가게# 타포） ,

쪼3개조하 프께으스96오 5, 29）에 서 2두표 - 효쇼된 모피들 :

요 :1： ： 쑤 '11 호

1호〒』느 ： 8 규 호

휴〒 : 35：토화 서울#@0 가로 4당%‘% 1178：첩"! #1 : 150-057 해텨 : 02-845-1090 다XX : 02-845-1091 （큐효무）

해 3또베에 또%이한 55：토1아가
야조 이맘때 한 번 단、유를 〒유

I레『3들에게〈타한 적이 있었습
니다.

그 지난 1좌 동안, 워53깨
드II더1（1빠］〜12하 1이하"뉴）이 거&』로하
지만 슈과 패을 다하여는 보았습

니다만, 워낙 #드가도 초?&하고, 알

려드릴 만한 거리들도 주모하여서
이제서야 겨우, 그것도 미로 신통

치 못한 후9쪼들을 담아, 여러 I터랴!

들（1빼〜44씨）에게『따해 드리게 된
것을 가:빼히 -1해'!씨스럽게 여겨집
니다.

서트은 어느덧 많이 흘러서 저

희 꿔3씨들이 그-1짜하였을 때만 해
도 엊그제 처럼 여겨지는데, 앞으
로 2조수 남짓하면 1'우리들 해포

의 뷰씨, 꾸'『푸±으째흐흐」는 1）0^50
I펴주을 맞이하게 됩니다 ； 코디」」이
쎠하여도 다섯번은 유한 짧지 않

은 쑤트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2오소 남짓하면 "꼬보의 첫 쓰

※쏘들을 케라^한지 호 50오이 되
는 해（2001조 8트）”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스！브:《2에 이르고, 유9 6크가오 니」2
의 쑤쑤소들이 퀘치±1된 쏘±1히뀨쓰
가 아직도 파햐에. 유가못하고 —

조에 겨우 한번, 그것도 변변치 못

한 처짜들만을 담아서 （하기들에게

커#,&을 I마할 #다크밖에 갖추지 못
한 것이, 쏘폐한 우리들의 비표（조

이기도 합니다.

여기 두번째로 펴내는 터'들은.

:초로, 쓰±1티쮸유의 앞날에 표【코한
기틀들을 마련하기 포하여 지난

—좌 동안 ^1^3 드님들로부터

쪼20비 1도트님들에 이르기까지의
우쐐한 쮸꼐으들을 표하여, 그리고

폐야 I티보3들을 붸기 - 쯔쑤하고 있

는 11피@2 및 몌헤의 쑤가《쓰호;I떒1：트:
님들과의 재하없는 봐톄’ - 쏴휴들 

을 표하여, 서로 보유되고 호유되

고 스푸,느들을 쎄보하게 된 I치짜
들을 화쒀으로 쪼3개주유의 포기］:
오와 ；！볘유를 101하여 모든 호싸!티
뼈들의 치조를 쎄아코자 하는

쪼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조

용히 생각하여 보면 ； 후쏘소 떼브
스이나 쓰씨아］ ［티비쏘야들은 모두

가 1히아'없이 없어져지는（1과\02
규조들이 아닐 수가 없지

만, 쏘51《보/더;떼4하와 꼬±1피쪼#7만
은 가《（휴로패（쓰가'0과 더불어, 하유2
되어질 1두포들이 아니겠는지 여겨
집니다.

158^^ 44주만에 도※모을
보게된 쓰±1타쬬⑭가 그 먼홋날

에 이르기까지의 수:쌰을 포고:하느

라 뿌애를 겪어온 지난 3도이라는
또미은 어쩌면,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 들의 모습들”이 아니 었는지

브소하여 보아집니다. ^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은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라

고 하고, 그 배애그소오）를 더듬어 본
이는 “무슨 소리! 코끼리는 유0바
히 벽@）처럼 생겼는데!” 그러고

또, 또,… !（보리흐, '호쨔）

쑤71비히뀨1유 수！:;버과 호다］；바흐］을
주해호하는데도 그 동안 여러가지의

목소리들과 보뽀들이 있어 왔습

니다.

0 “여느 I타쓔⑭와 마찬가지로 돈
만 있으면 다 배된다.”

。“쇼:프이 되는 사람은 |자소 돈

이 있고, . 돈을 많이 내 어 놓는 사
람이어 야 한다. ”

。“조어이（7X1^도 있고 보라매
1혀쏘쓰, 보수바… 많은 모임들이 있

는데 5：토⑭가 왜 또 호패한 것이
냐?’’

。 “지난날에 제고:되었었던 5：토

1아 휴우은 어디에 간 것이냐?”
。“왜 35：투아이냐? 쓰±1보:#새#:뚜
들의 모임인 줄 알고 있었다.”

“I쏘± 11기들의 모임이 도투싸였었

고, I호± 5』혀쏘의 모임도 5：토쏘라
고 한다는데, 이제는 표'보하게,
"모구#）쓰”가 되어야만 하지 않
겠느냐?”

。“I트］끄유라면 1으기그I들에게 ？어려、

요를 적어도 도40 1기보은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

。 “I티쯔1쓰후5（1유다I의 오 뾰가1유520는

'쏴씨^히 하루 녔!히 째보되어야 한
다.”

。5^를 낸 만큼은 받을 수 있
는 I히꼬써가 되어야 한다.”

0 “꽈쑤을 하여, 그 제조으로 페
유호수을 삼아야 한다.”（쏘쌰의）

눈이 뜨이고 트인 사람들이 보
고 있는 “코끼리의 처"은 유떠

히 기둥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또

담벼락 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

지만, 소빼를 볼 수 없는 장남들로

서는 그런대로 —포도 있고 또 그

표보에 서 본 슈오55 69인 마I즈들은
012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두스이 두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내어야만, ⑤에 가서

스호,부이나 그；세！&를 쎄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코끼

리의 V：쳐이 수혀 엉뚱한 모습으
로 그려진다면, 그 오모는 바로

두X 모두의 써부와 지효로 남게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쓰±1타쪼1으의 15녀비과 이
#& 어떤 것이며 무엇이어야 하겠

는지를 비슷하게나마 그려보려고

쪼20패까지의 소추들과 더불어 쑤
수:뷰코、하여 온 것이 지난 —조동

안의 수〒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모들을 그디또 빼포하

여 〜모든 I티보들에게 나#5 알려드
림으로써 보다 제포유）이고 니쪼69 

인 I티쓰을 표하여 앞으로 더욱 '^두
쯔^한 쏴휴의 포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모든 I티73들이 I키프한 고:화에서
I흐뀨⑭큐를 표하여 그 유파토하

고 또쮸하신 해로과 들이 담

아져서 엮어져 나아가게 된다면,
깨때의 기나긴 가운데 처음

으로 까소되어진 쏘±와 쏘+1히쯔
유는, 바로 우리 모든 I케3들의 손
으로 튼튼한 휴쓔위에 세워져서,

류과 ？쪼뷰을 거듭하는 가운데,

소한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어 나

아갈 것으로 쨔쳐되어집니다.

'그 휴한 열매들은 바로, 우리 !티

I쿠들 브류의 값진 삶들음 쐬포하
게 만들고, 이 나라의 우소을 지켜

갈 기어히 이어질 유휴들에게는

0수한 때혀’의 뒷받침이 되며 이
나라의 하±어스들에게는 “패끼한
패즈과 패보류들에 쏴한 두터운
처쩌와 사랑들”을 차츰 심어 나아

가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쪼4꺼도
부터는 I티『1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⑩표가 모든 I키보들에게 뜌
쒜될 수 있도록 많은 애들을 써주

신 슈허］의 바서으:뜨님들과 저#5하
시느라 많은 ）|뿌꼬들을 쏟아주신

여러 I키！코들에게 깊은 쪼꽈를 드

리면서, 휴오0히 가하3‘3유뾰가 아니시
면서 :기아&의 워#뼈과 ^15 및 티］떼

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요들을

보하여 주신 미쭤째프 35조？노 I히
기과 짜20싸 띠슈〒:무 서순서셔호 ［페3
（쓰± 미주1하0트:!크）에게 I하『3 모두의
우'느、으로부터의 쪼까를 모아
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I테3들의 온 후후과 하시는
한 일들에 혜베 크신 떠、해이 함께

하시길 호보히 휴파드리면서 두번

째의 I기쪼유유가 “콜럼브스의 달
걀”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사^부!그

- 1바4머에 이르는 투켜:※ 바와X
들의 “이 나라의 폐!유과 하—0&패
의 애꼬유째와 무혀:흐의 줄기찬
쪼I포 그리고 토켜:소 보파스들 모

두의 값진 삶들을 쏘유”하여 나아

가는데에 적고 작은 보탬이 되어

졌으면 합니다.

고쏴 유10 쑤13쏘에 1초쏘, “1996조뚜 호%%유”를 아래와 같

이 풔#슈코자 하오니 쓰：±：1타『3들（I도 - 7수요트）께서는 소무
하시더라도 부디 히허하셔서 쇼10 쑤21쑤의 슈한 트&바들을 텨며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키쓰이 계시길 ⑧5또히 쪼모합니다.

가. 쬐3패조휴 1으7？이1따52 쪼쑤（모끼3：1으 표패 패+호）

나. 아10 쪼2^（069） 및 쏘211쏘（바쪄）에【애한 “페머《（00 호고:쪼”쓔

소（1도레쎄초 및 모따유효 스튜껄3：펴）

다. 유비」: 의51뷰（으째）, 쒀4（유（1유두1의【&가）, 쪼5쏘（1유/그의 쎄지」）의

- —프15 래:로 - 꼬스호

라. 쏘4개주포 45：드 와545 및 쑤#유람I'효00이）오

마. 볘배

4, #/후유!후 : 없음（쪼3벼여에서 3해쪼3쏘 고혀제）.

5, 쪼호 및 3터I》: 쓰에티뼈들 미의 풔해와 3히&을 1호해 서 &터요01어에
（10효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6, 휴슈펴터 : ① 쿠3해아'35은 없으며 조1호요듀（I드, 7또）에 ⑤또한 조용

한 I〒파를 치르고자 합니다.

② 쓰/?조하실 수 없는 가1유 포모님（1벼〜20보）과 벼소유

퓨（21벼〜44보）께서는 오히 후해〒된 초1도뉴추으로 뼤
또보합니다（1으볘』쏘124소）.

으 ※에:초1도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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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표 6버 249(토) 좌.2 또

수연 혁

’49, 1. 14 소쳐 2봐세에서 I포호 휴:조±트’쪼해 10휴
’49, 10. 1 초혜 ⑯2：과 ［리!# 초1@±하’쪼휴로 애쮸 쀼휴류

쑤 3 을 오 15로 35：휴
’50, 6, 28'’58，12，12 : 6 - 25 따또으로 소겨 또 하초까지

；%11, 유휴, 떼1 쏘 해해.

’51. 8, 5 쑤1빼 쪼% 및 8=(=0)
’56, 4, 10 뷰히로 회요코± 쪼오 끄표

’58, 12. 12 서울 사규때 2바노로 유#》

’66, 4, 11 ±하’'쪼쏘를 토유4로 우:은,

’71， 10. 1쑤21호이 1뿨쪼한 로켓 쪼슈 5！《개
’76, 3, 27 ’ 24빼부터 I쪼± 쪼오 |훗죠

’85, 12. 21 벼;II： 휴휴으로 짜해

’87, 3, 27 35빼부터 쪼오 께뷰

1*0-스노V：
1—^*1

1

（히

（어느 푸）뜨까지 알고 계십니까?）

111）뷰후유1 뗘다!

’96조 3^ 모조

혀 풰:1아쒀、째 I해 1차 ，"부 혀 폐?애쪄、짜 1"차)

1 56 41 15 20 ’ 38 35 3

2 112 89 23 21 33 30 3

3 111 91 20 22 40 39 1

4 80 72 8 23 38 38 0

5 126 109 17 24 33 33 0

6 57 49 8 25- 32 32 0

7 75 66 9 26 23 20 3

8 68 64 4 27 18 17 1

9 54 45 9 28 14 14 0

10 51 50 1 29 8 8 0

11 54 50 4 30 21 21 0

12 48 41 7 - 31 7 5 2

13 48 48 0 32 2 2 0

14 52 51 1 33 7 7 0

15 44 40， 4 34 1 1 0

16 37 34 3 35 11 11 0

17 46 43 , 3 36
0

18 43 41 ， 2 37 13 12 1

19 49 45 4

1배］〜37바］ 1"궂;1때!써 : 1,550：& 패1크9 : 1,394오 #포아' : 156으

1해］〜2이비 4퐤구낮쎄& : 1,249오 뗘1치 : 1,104오 그효아' : 145오

하 늘 에 살 면 - 서 하늘 에 - 옥숭 바친 다

공군사관학교 졸업 동기생회 명칭

기 수 명 칭 기 수 명 칭 - 기 수 명 칭

1 홍우 회 20 청 익히 39 ；까 치 놀

2 이 공 회 21 여명 히 40 해 밀 히

3 삼 정회 22 쌍 매 회 41 혜 루 회

4 사 붕 회 23 —충 매 회 42 푸 르 매

5 신성 회 24 웅 비 회 43 다 솜 회

6 일성 히 25 휘 운 회 44 다 물 회

7 칠성 회 26 아 람 회 45
8 팔진 회 27 석 로 회 46
9 은 하 회 28 애 채 히 47
10 십철 회 29 휘 조 회 48

—

11 비 섬 회 30 창로 회 49
12 은성 화 31 한돌 회 50
13 패 공 회 32 벽공 회 51
14 충 조회 33 비 호 회 52

15 성 익히 34 한운 회 53

16 승운 회 35 청람 회 54

17 눙 우회 36 한 얼 히- 55

18 흑 마］ 회 37 한나래 56

19 태섬 회 38 청 송 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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쒀천、I히짜1유 으째에 I쌔한
조4조유아트 13니고 패115에 ［유한 유어:

위%4거:조/파 마※화풰」과 ）이유0쌔!보즈）에 |이한 히쑤

쪼3호주유의 나쓔 및 '※:하에 I휴］한 쏘소（:&텬、#7에서 ―4또죠4포41：：1펴）

볘비 I르］꼬여 페쓔부의 초레 파］려

퀴리0나쌰！9, 컈쮸지」99，퀴즈치］30아（0스 및 이［포지）인 &파쓰한 쑤±1히쮸⑩
를 브；0（르바） . 르프）으로 이룩하기 또한 구0%%개에 싸여&9인 떼오
들을 지난 — 소트 동안 슈바］소유7 （조 1=1 들（1 허］〜20히）과의 또깨유를 표
하여, 표.쑤되고（ 호쳐되어 크씨!써인 1윽사:오］‘ 쌔하의 II아아들이 이루어
진 히서:들임（'호.오주（시: 1，2, 3, 4，5 쓰!끄）.

I . 유비」35211쑤의 포5X1킈 으9들（① 1으다쎠그:I비의 푸II쏘과 치셔%I겨미, ②

04서의 （배^과 으혓낰 쓰호7쯔） 마껴의 폐표에 수메）을 1하7하기''

뒷받침 할 수 있는 트1빠07인 쒀〒오 09쪼과 싸예가「해을 ―0，찌파
하여 호포함（1⑵I그들의【히:쓰과 20헤어포II들의 쑤쪼쓰나서외바）.

11. 표 6^X0 줘54쏘에 0다추된 I&1수』1들（1씨째흐느 조조쑤 ［히!"］〉을 （파소）빠

짐없이 이자하는 일（모호까지는, 121머까지에 만 머 물고 있음）과
［히11^에 과 씨⑶±으로 미-유다한 |5보, 띠?수에 있는 모든 후쑤「피［모

들까지』셰그으로 이그하되, I티쮸쓰 ^9에서의 오샤을 때뀨하게
후고:하는 일%포부, 워7테의 깨우을 끼함）

12 - 트］뀨1유가 요1도 보히 - 러52：할 수 있는 유도?오';아의 타하』1；01쎄:

를 포호하고, 그 혜5구호호을 수주,싸하는 일（어예」2유21쏘의 1；16가
쪼임）

파. 볘I』: &연I［피쓰유〒의 01！1한 77꼬과 01또한 /소됴 - 패호을 :포하여

&1미서11으로부터 화노호된 유어:과 유가10 호517#쪼（뜨기】:#〒 쑤《호）에 I떠
후되어 진 바폐 :

크류 유6보） -
—―。쩨3비〜꼬251！빠흐0씨께느 쪠그 30오 니스）까지의 또듸

（으와써《눗 ⑩14다0 깨:로 표#8 맸%］

0》패25타］〜애37따］ : 비애7：드 +

0 테느 조5쏘I트］투며 02쪼：그오 화남호, 호더니
’95,10.15 : 쓰①；%12（수?파주 #유'푸）에게 자유71즈:，나스 :

—。"유와 차:뗴비:〒유쏘 쏘I다］, ）풔5군I 및 수5때）에 쏴한 쏘해

0『〒때호흐22하가의 노감］테에 히한 후자%%!1（1크포！1쥬까지）

0 띠?.아유511 에』그7？'오에 쏴한 파:듀 거%히
’95.11오 6 : 쏘'다《&여」프의 껀%? 유'푸어#'：로⑯ 호파 및 5기낮자〒/츼 피그 파휴

뽀의 I처자）
’95.12. 9 : 조⑯ 쇼쏘쓰/채쑤호% 표요에 쏴한 해패꼬%!］ 나셔 :

—’으 ① 1 비〜12배］ 기하；〒6드1그 ② 13버〜 43 내］ 히］ 초유 듀 （떼느）
및（흐〉1〜2커또뜌 수조트1 및 :#히오！그

。페저 41노1 째깨쓰（1〜12비］）의 유유빼워%5 유;수을 1표한
- - 스씨 4&⑴들의.유쀄⑴려

。153긔:주유 13느II으개짜 휴이다에 ［휴#한 파펴（1〜121무 수조대）
。터;써（세다히호또다, 또?느［티보 피;슨 리허다'I쏘에、쏴한 소

껴：55쯔 나우］7의 반휴 요꼬:
’96.1〜3 : “기다림’’들의 휴패다］라, 13씨〜25비 테 여쎄 수〒（하스

오 토〔해
。쥬스헤파/、^（으%1=2）1 슈뀨 아/?;? : 313
。쓰44배］ 후쏘 - 13？르’최: 쓰/？조（345）
。보라매1유 쓰1으, 볘어 ^^（3.28）
0 I싸+ I휴쯔50/희도 수〒타스펴（5.4 : 예:트 및 5하 트01유도:）

’96.4.9—4.26 : 쮸2자: 가:1으 13？드! 또꼐7（13빼〜20바） :

18비 : 4.9，19베］, 2이며 : 4.10，13배, 14⑶ : 4.16，
15비, 16빼 : 4.17, 3X8 : 4.25，171끼 : 4.26

’96, 4.10 : 쏴 1빠］〜44바］ 비소자〒:트 및 가1유 비］1으:루에게 : 퍼소1유
, -

’96. 4.17 : 휴《1： 쏘⑦유어:트:（히（이좌 ）1유!0 주유7 미주%수 자어%
’96, 4.19 : 쓰파썌1프（7으야부0：！흐 쓰!?#）에게 퍼?샤⑭15 때그헤 해한 파쯔

파크 휴% 긴1차（쑤아】, 셰께…）—

’96, 4.19 : 쑤4버］ 1혀소조효 및 과1유 시즈트I에게 쏘4꼬듀때 디에I포 기1
#5 꼬유 친노서 : ① 고유71으:I르, 뼤」I，뜨호 ② 쑤4제규뷰 쏘

’96, 5.13 : 고1유 오3조도호 :때마유 구시 및 구주효예하 피#8 사（프 :

’96, 5.19 : 쏘고7느아보0』2： 냐추 또프: 및 쓰가계※:프에게 고사7：드 소스-펴:#2쪼
’96, 5.28 : 쏘11《쏘;투（포어5째 #우1《）의 쓰여 유'프

’96, 5.29 : 호쓰 쏘3커조유 포바유05：00〜19：00） :
（1빠〜33배유 수호 33：& 쏴하）

’96.10〜’96.6 끼 : I해쯔쓰 혀터、큐（2호） 쑤귀』을 쯔한 원고모집, 교정, 편

집 및 타］베 4호쪄
’96，6.20 : I히쪼1유규#려、（2써） 뗘혀 : （비시51유:류:을 페하여 소:미수가 - 〒하（@갖

쓰터）. 유기서고소 ：！페호,1—

’96，6.27 : 꾸4거: &어1유（쪼쏘I테로에 따함）
’96, 6.30 : 쑤쪼 르I유%—

고⑯ 유비 : 쏘16，17，18/1유에 쏘쪼한, “쪠⑤뀨1쯔 2허3고조우.쯔?다쓰”

가 다음과 같이 패『쎠되었음.

9 : 1996조 5^ 299 15：00〜19：00
하 호 : 소파1유서유
쓰/휴쪼르 : 쭈1보1유 4도또을 :또유, 쪼33벼유 서조!드1에 이르는 쪄 33

오이 쓰/유하여, 도뽀하게 유티들을 뷰효 및 효'거:하였음.

［케쮸1으 꼬프보유9들（1호베 오2（|쯔）에 쓰I페하는 보다 뎌씨|19인 ※쪼들을

이」쫘하여 놓음으로써 표한 트⑯을 하하한 모든 ⑩14들의 ［피샤을 뚜해

하고 오!킈들의 쓰커;야로 삼아 어마1또한 I치쓔⑩의 세해과 쓰I표
을 보함에 있음.

- 10，아래 거3：피들은 43기찰들의 스》즈-!즈：'에 기거69으로 쏘!도, 께휴, 럐

》0, 어'01어스 쏘이 파호타한 것임（수조I그들의 유주?보씨 '쓰I&의 것임） :

〈1으XI』쪼2쏘 ： 1，2, 3표의 료니쒜나: 썌허유들〉

1. &하티쯔1오워2（？어련려초）의 쪄쥐」- 02휴（조 10—21크—413—1213）
2, I티쪼1으드 오5X5 쑤/하; - @2펴# 1［티）%포는 쏘:±： 1규께티에 서 수'“?

’95, 6.30 : 꾸53호 &썼1요, 1쯔:투（3바］） 쏘빼

；95, 그. 3 : 뿌-째5 폐고（휴소） 리프

’95으 7，5 ： 1110〜12비 하］서11흐』크에게 ‘‘:&버!#0，조35》까다조 1도트 페호
- 펴코 쮸뼈（꼬드‘）”의 고아:투 갸우호 :

0 모01유:트 : 1오, 포파3： : 4오（'배’쓔&II째 @2소）
, 0 %텨 쮸퍠⑩（베］유0）의 이체한 3쪼
’95- 8.20 : 11（0-12^ “거하〒뜨대 째켸〒 8또0（또0） 및 조애 우수 하#8

（1유휴 긴〜쳐 버여）” : ~

1. 제아 하호 쑤꺼 - 조（1840 폐크 : 어보I」찌2（！소의 뷰펴쪼）

2으 #03조소다/푸 1도트유코；에 퓨가:쪼（13빼〜25110） : 페기키」4세유로표
3, #1유 21&수의 애싸과 소개:1어깨에 ［쌔한 후류

, 4, 쪼3고듀뷰 페《쓰참I%』및 짜%：（3하］이〒 I켜어）우, 벼;시2
95- 9-13 : 히커 거다끼주다 해껴1으 : 3빠 : 9.13, 4삐, 11삐, 12비 : 9,

, 수 20,- 5삐，1야비 : 9.22, 6타］ : 9.22, 71（0, 8버］ : 9.26
95.11 ⑶ ： 1배 : 9.27, 2삐 : 11레가

。뽀기 고퀴: 하버 나패고6쓔 포해

, 。？⑶터、휴: 태휴0비보.！아 ？어.번、200X5쓰 I치아'）폐브1，텨;바
95.10. 9 : 워%131띠〜세43빠 다］사커%로（죠！』우）에게 하1유파 스츠（쑤호, 째냐

- 표호죠 0/후 및 I치초들 —

1. 셔21유 표싣〒 :

1. 쓰:로 X평X
2, 주3개조우 부패 3쏠째 3쪼#피） -
3, 뽀테어 휴얘에서:에 I쌔한 —호또 표오 토:뗘

II오 1：꼬휴유유I서:⑤ 13 사쳐 : 모！］#또 II【타포 09쪼에 쓰펴함）

1. 유10 쪼2（=35：트&9）의 트빼시〜 쏘#% 짜패 : （텨삐）

2, 1유10 우4쏘 및 쑤헤쏘의 뽀호 껴뷰쮸 : （470
3, 1유티！ 쐐213유 1펴0테#7쌔） 차어〒효사（유） : 혀#』때）

4，어케 까210유 2：！르（슈퉈의 쇼가:유5빠） 꺼되〒조 : （베80
5, 쮜3거:소드뚜 가퍠쓰 및 I이유붘%〒 쑈섣트'

6, 째4개좌휴 4조려 허슈에 I쌔한 쌔히:쏴소）

1，쪼4저포쮸 포쑤 및 쮸쮸（우）에 I휴한
8, 오싸호］뀨⑭ 소짜에 ［쒜한

9, 볘버 뷰4호 쪼우야:6%유3% 볘쌔, ？서터、#초 뗘귀〒어:）

III으 소쏘 밎 허#히

0.00.0.0.0

무0X1으오으⑪ 으《히0011(1(10(1(1 (100X1(1&

10.06.00(10.^0
10.03.00(10.^0
13.00&0&00.010(100.00.0X1.0100&0.0.0.0.0010(10.0.0.0.0.0.013.&0.0，&0.0.00

^0300,0000010.0.0.00.00.000.3.0.0
1030(100(10.00(100

10유00 0X1&00X1
하0X1으00(10X103.00&00.0.0.(1010.0.0.0000.00&13(1 (10(100^3.0.00.0.(10.010.^00.30.0.(1011(1(10&0(10X103X11103X130X100

1%&&&0X1(1(103.00.00.0.0.01(110.0.11(10

므아111(1(X(10(13X10X10(10X10100(1《1(1 (111 (1030.000.0000.0
유 (10&0(1으또&
오(1유으4요1으00

0.0.(^(10.0.00000.0&0,00‘3‘3-0.0,0-0.0,0，(^0,0.0,0.3,0-0,3.0,
，으0(1(1(100(1(010으(13《1？111(10(1(13 흐흐(1(히으유요으요0X1그으(1《으^000(10&&(1110^(1^1^0^(10^X0 &01X(1(10&0(X^0
으0=0
@요1(1.11&(10&으，0,00,30-&
소00으0〈1(1
，0&0.(100.00110.01100.0.0.&6.0.0，00-&0.0.110.0.0&(1&0&41으&00(1

으《10X1
요 0(1《1(100《
요0오1&0《
3^00000(

00-0-0
& 0.100.0.0110.(100.3.00.0

(10(141
&&(1&0 으555우으0、

10.000.00.330.00(1(10.0.00(1&0X10.00.0.0.0.00.6.0.00&00.0300.30.0.(10.(10(I&0(10으요(1(10히1011=(1(1(X0으(1으1\(1으(1(1으히으0(1(\0으0(1(히(13(1(\(

1히（1으1히

13으(11100오\&&으

I，II— :'뤠 '%

1
 2
 6
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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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3- 해부 후효쇼들에 쏴한 〒유%: 및 싸하 우〒모（조 11트］, 2〜야 : 40,
30，20，10오 소오버）

4’ 째째 쯔더들에 쏴한 초12？ - 8해I！아와 가드너1유타들에 쏴한 - 싸째

흐 으 버］서07 및 수 1으7뎌들의 깨로피I에 쏴한 유！%）쮸유의 호짜

6’ 또쩌 쪄또초우 100（=1 화%;스）

7, 쪼야들에 쏴한 ！"펴빠 싸째（|티%쯔쵸, 쓰±쮸@0에 휴:%00
8- 쪼잣1처 으1찌？째2（보라매1쯔, 유나래1유…）와 쏘0 의%페여2#유|51뀨

으、요 및 휴+, ？^± 유어［히쯔여…）와의 1예# - 유쑤 밎 차뜌
9’ 빠오。001차#아） ［키꾸1으（흐쓰）들의 %！쏘시: 호따

10. 쏘±이즈5： 기유, 퍼:;|해쭈휴에 좌유한 숨은 7느±들（큐쏘±！±1：마다가）의
쪄^3 패 ̂ , 7

11. 쪼±의 씨%과 꼬±|±%들의 으꼬에 ［쌔한 흐%히인 피% - 빼째

히2：

뽀퍼3：져에서 소트!--짜로 너|0화되어 슈써디으에 스크 쏘소토록 차타버:하

였음. （0； 슈트0 쪼211소의 터⑯을 틔떠해 나아가기 쯔하여 슈:

테들이 쫘여한，'콘、크와 오어［터］꾸어?'의 베8개차？52에 따라 조깨&9으로 채
추, 오도하여 나아가기로 스호하였음.,

퓨초휴#드 : II （1호뼈으에 #1되（휴 있는 혜］ ； .

후411&, 54&의 개우 - 혜부쪼）

파 쪼샤은 폐아아!그들까지 이^^할 수 있도록, 모든 후호대벼들을 포

에그으로 규정하되 려고%5볘들에게는 “|피쮸유 쓔쮸 뷰야±”의 헤쳐유
이나 려펴⑯인 레도은 덜하여 주어야겠다는 떼!:⑯ @리스:에서 쪼쪼된,

쒜I」쪼4사소（슈트I의 효유）의 짜:호 으 깨슈유임 :

〈1으티』쏴41쓰의 꼬호 ‘ 째뷰어〉

쪼4쏘（쓰테의【표유） 고유의 쓰트은 I다으트1，？쏘유데 '및 오빠유타으로【휴

유한다.

1. 포어틔은 쓰〒1《±'리째쪼의 포키께뽀을 피오하고, 주5쑤 및 1도'흐된
모든 I히『3들을 아두한다. ^

2- 트든—조〒?고호하자해 X쪼 및 유째은 하였으나 쪼휴의 쑤까

를 누리지 못한 ［하『3들을 또쮸한다.

3, 으？^^트은 꼬마보'르페쪄와 깊은 오회^가 있는 스±버에서. 포마
요에서 쓔패, 쌔쇼에서 크?우한 스±를 브짜한라?

쪼5（쓰0트I의 쎄지］） 고1유 1흐르의 쌔지는 아래와 같다.

1. 1드1으르은 효:버:쎄과 1도티의 표떼냐해 및 싸아또째께을 갖는다. （3，
^1-. 텨오능에 또쒀다그인 오테들의 스타%#마 쐐때쎄은 '버퍼 I티하］유

의 3어우（나 1으타들에게 초'！도할 수 있으며, 쪼혀주가 으르들이

없는 하］쏘1으트I들은 I티뷰소. 1유:트으로 하여금 쪄유에 -녀뚜 초
1^할 수 있다? ’

나. 폐냐에 #5쪼다그인 오르들의 유찌러］쮸슈 I도트으로서의 까페까나해
은 또두: 또는 #리유토록 한다#소유토떼말은 1^아로 한다）.

2, ？쏘요트은 예뷰께과 패째쎄을 갖는다.

프보유에서 수려—짜로 마^보되어, 쒜여7（6.27）에 보뜨토록 하였음.

화！# 풔#5

뽜;I；주::효과

으 째!티쬬요 처^은 : 호포⑯으로 “벼쏘쏘오0 호:푸수（오르 허해） 과 %
오드들의 휴조소까”로 듀아;되고, I유1쪠&9으로 “쏘오0》《어우”을 쏘까토록

스후한 것이 꾸 슈10의 휴조 패드‘임. ,,
따라서 “쓔 -보소요미］ 하뚜쇼（1도트유해）”과 “수1쯔트I의 보조1에 는
해^벼스의 포쏘은 있지만, “모든 뼈고죠와 모든 세^들이 싀써하고

트］쓰하게 우^^할구!:펴”들임 ! 이 에 I쐐한 0뷰쪄한 쏘고〒 호씨의 혜21을 패

함어죄리 1쪼배우은 1비5보에 게드도함）! ,

1，4주트요쎠?010 21우 1：터）의 휴?〒휴쌔 : （웨쑤 0-1）

가. 주느유쪼는 모든 뷰:뽀1유에서 스프하게 유쪄하되, 5소디비으로 따
호한다. （3，쮸I혀해마 쌔트으로 포피다떠이 애오된 벼소#7에만 포머

된다.
나. 4조례1으쏘으의 켜뼈는 모어기여쐐을 후세으로 한다001흐:트 20만원, 또

퍼 10만원）. （0 :
（1） 벼소오오！］ #도트의 써는 쓰10 쏘8/쓰 2펴（포포의 싸 : 100유

아'）을 쓰"유하여 주4개좌쮸부터 쪼펴으으로어폐!할 수 있다（며

주의 5수에서 4오 또는 3오으로）.
（2） 퓨4패주유부터（1쯔도의 휴고1유싸가 쎠!보 00으되는）는 벼소쓔 '

4좌오0호푸수（20；띠원）은 에』［슈토록 한다（1，2, 3저주유에만 표매）.

다. 1유:트:빼을 오주〒한 1베&0기소）는 부0유:브빼을 고오토록 한다.
라. 위 “가”펴에 쓰세하혀 슈부소1유와 고1쬬는 벼쏘유의 13&더I

쵸!야흐0쩌혀까）에 째:치하고 1도터1유뀨의 풔3세브?벼와 뭐75&을 후와 0
거쑤하며 해에한다.《트, 조21X0 나1오의 벼소유에서는 포미:I폐
저%새조벼와 휴에1유씨 8주보를 르쎄69으로 :아호하여 유뗘1유에 쓰코
표쵸토록 한다. 쮸3개주따추스96.6.30） 휴사한 슈보모0 1도태1유5바
이다또?다은 아래와 같음 :

（1） 쪼1벼〜10보 : 3개년 뷰'7 （2） 쑤11벼, 12뼈 : 2개년 큐‘7
（3） 쑤13뷰〜20보 : 1개년 수주 （4） 쏘21보〜44벼 : 5든배쓰

: |\ 0111 쪼21쪼 2미의 호추#프의

:우주호호）

표파유에서 소텨-화로 죠유되어 뽀쯔에^쓰토록 하였음-

스、 —…、자、0 1［:V가. 처 쪼쓔누 쿼도베 50/호조（2001.8.5）이
우 쏘보 뺘쭈 5**1999.3쓰）과 즈^쯮리 이루학 때익두 코 쮸싸:

I 쁮:산데：:%있^!쏘의—초%쪼은후였릉만）암:：튀끼3뿌;

：어슈쀼%귾흐르퓨^호히%느%까지

를 표하여 표호되고 초빠아으로 소휴가 이구어진 노여느.

따라서 초 히%유 쮀조쪼또⑷으.?~’97.6）부터 해?〒'흐 흐트! 21 스

쓰 2펴（수유다의 표:후유쏴）에 빼한, 패모표소이 되어야 흘 것임 ：

가.

나.

다.

라.

마.

유혜서'하거

유니이 구호조유유는 “각도소유해”로 호하고, 1996조유 쿠을 휴쑤
22 “스#I디원%%조하고, 쏘4초휴유부터 쏘사할 수

이도로 모든 유텨에게 알린다- 、
오—다규%은 슈 ⑭테의 하러、와 여기에 다라 ―에——―——
호 흐후휴우1 미호에 걸쳐 스표거나, 또는 싸휴까에 걸쳐

함 수 있도록 한다- ,,
히^스1유와 쎠데꾸⑭는 ⑯으로 :표고쓰쪼 유에‘며755 을 13
애 유〒 호씨⑯으로 54쓔하고 끼"한연 나암각단; 0—1 이
||싸 50/해조（1999.3）까지 의 부에 드 호로』벼〜20X0까지니
I터〕뼈들이 쏘소 I터］쓰할 수 있도록 까끼아 으 로셔류하고, 20（）1조 8드
까지는 21보〜30싸까지의 후쑤!키！뼈들까지 히스할 수 있도록 2

빠이하여 나아간다'져그뷰 트삐）.

쪼31바］ 기유의 고유째벼싸의 후쑤!티뼈들은 슈 보소쒀와 수 어려
이 그 씨와 보을 빼^^ - ；보호할 수- 있도록 히^하고 자어는

이를 쯔포한다（0 : 후쏘'. 20/푸도이 되는 해부터）.

201끼원 쏘과 10；미원 오이 흐;유되었으나, 10；비원 쪼（짜4든 의0비파;쓰

；휴※）이 포트:1유에서 오빠로 다］'：뷰되어 셰흐에 퓨소토록 하였음.

1.《흐3조소0호 파쑤 및 1히까#니〒에 148한 수사：（표수 보깨꼬터） :

쏘31버섶11으? 154조"뜨에（드.뼈 케우으로） 11310 으유누된 츠쪼을（따 #노 3
% : 1—20비 뿌꼐으） 쏘꼬, 째1유에 뽀소토록 하였음.

2. 쪼4개:조또 스&드I 쪼:슈에 |유한 수익:（유허유 커호버:규퍼） :

쪼4바］초유에서 빼4&된 ⑫:르, 또꼬, 티］싸로 및 포지주 오께을 때오대로
쐐쓰에 보끄토록 하배하였음. —

3오 우4초호호 누쏘 및 3씨1하:（쪼）에 |해한 쏘마：%）-
」노3 유2펴고］‘ 같음. — “ ’

4’ 쪠톄쪼여 으째에 I풔가한 얘:（째아 여^^고려 : 숴볘］ 쎄써;의 해호）

으 쏘①±으르'쪼나쯔 쪠티쪼1유”로 포드|1슈에서
유에 보뜨토록 하였음! 아0짜은 보유에
휴하였 음.

소퉤-짜로' 피서더하여 썌

0포하면 코%%유토록 스

5으 "펴하유 효유오쑤”으로 희^허을 보지 못하였음, 

6, 휴수어 스파까:터 :

가7
나.

다.

애3츠조후 며느1X1유에서 훠나쒀된 후후쇼오|우들으 드드 0 으
게 타］조짜여,6、표（2혼）”를 표하여 쓰추후로흐히% 쪼하캬"3흐에

깨’"

：뀨2쯔※흐%희%쓰00）를 퍠토록

⑭ 고 '권 애애‘ 7해 효. 슈 찌
국내 유일의 항공군사 박물관인 공구바무고0|| 사 ‘- 디|~

절 태동한 독립군 공군으로부터 200（%16〒라의!성듲스댄아민국 임시정부시
이르기까지 항공관련 역사 자』와 쓰크낭1 호“돚그시댐 세계일류 공구에

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휴을 오꾸소！아으니’ 자료를 소장하신 동

0 연락처 ,

363 — 840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시흐）. 001~ ,
전화 （0431） 50-6185 더 더함 쮸 — 1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0431） 229-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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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화 보고
（3 해소요）

“36311115111 ！ \7\『1131： 3 1*3111：규’111
81아가!” 1954년 11월 1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제3기 졸업 및 임관
식에 임석하셨던, 당시의 대통령

고 이승만 박사의 축사 첫마디였
던 것으로 기억한다.

천자봉 산자락에 남해의 일출봉

이 바라다 보이는 진해의 한 구석

에 허술한 십여동의 가교사 건물

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섰던 곳 :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

교”는 그때 그렇게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있었건만, 평생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노（보）

정치가의 눈에는 그 곳에 도열하

고 있었던 '“젊은 3니꼬 III니1？01린VI
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비치었을지

모른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후손들의

축복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
하여 싸우시다가 고귀한 삶들을

히^하신 소히들（휴）패하신 공사출

신동문들을 포함하여）께서, 지난 3
월 15일에 펼쳐졌던 “공사 제44기
졸업 및 임관식”의 그 장엄하고도

부풀은 광경들을 굽어 보시고 계
셨다면, 어쩌면 "후회없는 값진 인
생을 살았노라”하시면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길,

경건히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특

별히, 6월에 들어선, “호국의 달”

을 맞이하면서!

3년동안, 한 지붕밑에 자고, 한
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한 우리

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정이 들어버

린 보금자리는, 평생을 뇌리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우리들 영원의

기지”가 아닐 수 없다.

그 아름답고 정든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뿔뿔이 임지로 향하여

흩어져 간지 40여년, 지금 우리는
삼정회（트^⑭）라는 이름으로 모인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발이 같

이 안정되고 의연하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이름하였다.

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들은 항간에서

흥분하고 있는 일들에 비교적

가소하다. 천행스럽게도, 정상적 사

고를 하는 보통군인으로 험한 세

월들을 헤쳐왔기 때문이다. 이제

느긋하게 노년들을 즐기면서 귀거

래사들을 읊어 보자! 우리들은, 한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그거^없이 성실히 마친 사람들이니,

군의 일들이나 나라의 일들은 현

재에 그 일들을 맡고 있는 후진들

（보다 젊고 지혜로운）에게 맡기고,

다만 파포의 펴에게 기원하는 일

이 있을 뿐이겠다.

여기 우리가 그리던 조국이 있

고, 가정이 있고, 처자식에다 손주

들이 즐비하여 있다. 거기다가 궁

색하지 않을 정도의 연금도 있고,

당당한 예비역 공군장교들이니; 뭐
그만하면 된거 아닌가?

그리고 “삼정히”로서도, “오성회
재건”에 한 그늘진 구석을 나름대

로 있는 힘들（물심양면）을 다하여,

청렴결백하게 성심 성원하였으니,

모교와 동문들에게 지은 많은 빚

들도 조금은 덜하게 되지 않았는

지?

공군 만세다!

삼정회도 만세다!

（손 철 영）

1- 4붕회 정기총회 개최

4붕회（4기생 회으1） ’95년도 정기
총회를 지난 5월 봄철이 무르익은
관악산 기슭기에서 많은 회원의
참석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모

임에서는 회장단의 임기, 운영위원

의 구성, 회비납입에 관한 사항,

경로사항 내용조정, 회원 사무실

개설 등 많은 의제를 가지고 활발

히 토론하여 좋은 의견을 집약 조

정 하였 습 니 다.

〈 회의개요〉 

총원 143명, 사고 26명, 현재원

117명. 사고 26명은 순직 15명, 타

계 11명. 현재원 117명 중에는 해
외거주 22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이런 저런 행운（？）으로 사관학

교를 중도에 떠난 동기들은 특별
회원으로 대접했었으나, “우리도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모두가 공감하여, 우리는

하나로 합쳤다. 이제, 나이 60대
중반에 들어 서 있지만 아직도 30
여명이 노익장（호죠버:）을 과시하며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고, 태

반은 영욕（쏘또）을 마감한 전임（게

또）예비역 공군장교로서 조국의 발

전된 모습과 후진들의 늠름한 모

습들을 경희로움 속에 감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중늙은이들이 되었건만, 만나면

스스럼없이 너, 나 또는 형 정도로

통하고, 때로는 장군, 교수, 박사

등 전 우 현직의 직위를 불러 존중.

한다.

동호인끼리 들판도 거닐고, 산에

도 오르고, 고기도 낚고, 매해 두

어 번, 모두가 모여서 잔치도 벌인

다. 오랜 군생활과 모진 환경에서

각고의 성장을 하여 온 탓으로, 늙

숙한 언행 속에서 주고받는 말들

이 투박한 눌변#포）이기는 하나
진솔@쪼）해서 좋다.

정치나, 권세나, 돈이니, 명예나 

- 일시 : 1995년 5월 5일
- 장소 : 관악산 성주암 입구 광장

- 참석인원 : 33명
- 토의사항 : 회칙개정 및 동기생

사무실 설치건

2, 4붕회 사무실 설치

오랫동안 바라고 논의되어 오던

자체 회원 사무실을 10월 21일 많은
회원들의 참석리에 개소식을 가졌습

니다. 앞으로 회원끼리 바둑, 장기

등을 두거나 관악산을 등산하고 돌

아오는 길 또는 여가를 환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어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 사무실 설치 개요〉

— 개소일시 : 1995년 10월 21일
- 개소장소 : 관악구 봉천 7동

1609—2호
— 전화번호 : （02） 882-0171

신성 회 보고
（5해소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위

하여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 여
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오섬회 소식지를 발간하므로

모든 회원과 안부를 나누게 되었음

을 다함께 경축합니다.

며칠 전 최항기 총동창회 회장님

으로부터 오성회 소식지에 실릴 5기
생 근황 소개를 원고에 담아 보내라

는 말씀을 듣고, 오성회 소식지 발
간 사업이 좀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시작된다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

며, 문득 떠 오른 옛 성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란, 친한 벗들을 만나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학문을 닦고 덕
망을 쌓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떠오

릅니다. 공사를 나온 우리 동문들이

오섬회지를 통하여 지난 날의 군 생

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전우

애를 다지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대

한 관심과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

은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 환갑이 넘은 우리 5
기생 회원들의 지나은 발자취를 잠

시 더듬어 보면 : 저희들은 6^25동란
중 천자봉 기슭에 자리잡은 진해 모

교에 1953년 4월 1일, 250여명이 가
입교하여 1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동년 4월 10일 215명이 정식 입교를
하였습니다. 4년간의 정규과정을 이
수하고 57년 4월 10일 159명이 졸업
과 동시 공군소위로 임관하였으며

현재 작고한 회원 33명을 제하면 남

은 임관동기 회원은 126명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에는 109명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는 입교동기 5명이 과거 수십년간
정회원으로 동참하고 있어 현재 5기
생의 총회원은 131명입니다.

우리가 입교할 당시의 상황은 : 3
년간에 걸친 긴 전쟁으로, 전국사가

완전히 황퍼화되어 있었으며, 설사
판문점에서 진행된 휴전회담이 성사

가 되어 평화가 온다 하여도 언제

다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

안과 불신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난세였기에 많은 젊은

이들이 구국과 학업에 대한 두개의

목적을 동시에 쟁취하고자 전국 방
방곡곡에서 구름떼처럼 몰려와 공사

를 지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저희

5기생 회원은 각양각색의 인물이 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에피소드

들을 낳고 있습니다.

저의 5기생의 특징은 : 회원의 연
령에 차이가 심하고, 개인 경력이

다양하며, 전국의 명문고 출신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

연소층은 35년생으로 김상락 회원
등 8명이며, 가장 나이많은 회원은

29년 10월 11일생으로 수년 전에 작
고한 안병기 회원으로 무려 6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또 졸업 이후

확인된 나이많은 기혼 회원 4명이
있었으니 고경달, 박성환, 배종학,

이춘일 회원 등입니다.

고교 3년 졸업 후 사회경력을 갖
고 5기생으로 들어온 사람으로는 :
공군고참 상사 출신의 지승활 생도

가 중도 퇴교하였고, 현재 미국에

사는 김동섭 회원은 육군통역 장교

에서, 최근 대한항공에서 퇴역한 김

형진 회원은 서울 공대생에서, 손정

희 회원은 광주 초등학교 선생에서,

고경달 회원은 경주 군청 서기에서,

박용직 회원은 서울에서 인민군에

강제 징집 당한 후 탈출하여 5기생
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회원들의 다양성을 좀더 보면, 입교

이후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보았다

는 거제도 섬사람인 김상곤 회원이

있는가 하면, 당시 대구의 본정통을

주름잡고 누볐다는 신봉림 회원이

공사 생도가 된 일은 아직도 많은

화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 5기생 회원의 전국 명문
고별 분포를 참고로 요약하여 보면

서울지역은 경기고 3명, 서울고 10
명, 용산고 2명이고, 지방은 대구 경

북고 12명, 광주고 4명, 대전고 6명
등으로 상당히 충실한 편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5기생은 다른 기
생에 비하여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학교출신별 성분도 양호하다고 생각

되지만, 기생별 역대 공군참모총장

출신을 보면 저희 기생만이 무관의

기수로 기록되어 심히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것이 저희 회원들로 하여금

좌절할 줄 모르는 동기를 부여하고

오늘도 왕성한 활동력으로 사회 각
계각층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회원을 탄생시킨 원천이라 굳게 믿

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사

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원들
이 많으니 : 박용태 회원이 아시아

나 항공 고문으로 박중식, 문창수,

손민희 회원이 대한항공 교관으로,

장재명 회원이 동국대 공대학장으

로, 백수현 회원이 한양공대 교수로,

이선근 회원이 세종대 교수로, 박석

환 회원이 대구대 교수로 각각 봉직

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계열에서

는 정재식, 김재수 회원이 대우에서,

삼성항공에는 윤춘현 회원이 고문으

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는 이재우 회원이 5거생 회
장으로 정보통신부 예하의 신설 기
구인 “정보보호원（센터） 초대원장”으

로 지난 4월 1일 취임하였으며, 한
국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인 한필순

박사가 대전에서 원자력 관계 사설

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그밖에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 한국무역의 김득만

회원, 유니시스（주）의 김상곤 회원,
우진실업의 손경희 회원, 삼일사무

기（주）의 성보경 회원, 강릉 삼화건
설의 윤인두 회원 등의 촉망하는 사

업가들이 지칠줄 모르는 정열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쟁은 최후에 건실히 살

아 남은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씌

워진다는 격언이 존재한다면, 5기생
회원들은 그 격언을 가시화하고 있

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5기생 전회
원들은 지난 날의 무관의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

는 기생으로 살아 남아, 그 노익장

을 과시하며 동기생 골프, 등산 등
각종 모임을 최대로 활성화 실천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기생회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과 임원

들이 잘 뭉치고 있다고 자부해 봅

니다.

서투른 솜씨로 어렵게 글을 쓰다

보니 지난 날 저희 기생에 관한 모

든 원고를 도맡아 처리하는 고 김광

렬 회원의 손길이 아쉬어 지며 타계

한 회원의 존재가 다시한번 돋보이
는 것은 어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모이면 시끄러운 저희 5기
생회의 동정과 근황을 간단히 소개

하며 오성회 앞날에 무궁한 번영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의 건

승을 기원합니다.

신성회 회장 이재우（5기） 올림

―1
“서울 1기생”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공사 11기생은, 우리의 모교가

6-25 전란으로 피난살이를 겪었던
경남 진해의 가교사생환을 청산하
고, 지금의 "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자리잡고 있었다. 신축 교사로 이동

한 후 서울에서는 첫번째로 입교한

공사 동기생이다. 그러므로 진해만

의 세찬 바닷바람을 잊지못하고 있

는 선배기수에 비하여 11기부터는
관악산에 대한 향수가 보다 짙게 배

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959년에 입교, 1963년도에 67명이
임관하였고, 90%가 20년 이상의 장
기 복무를 하였으며, 그동안 11명이
순직 또는 타계하여 현재 57명이 회 



저 역
돟“’: 아시아나 항공

석:아시아나 항공

진:대한항공

화:아시아나 항공

수:아시아나 항공

용:대한항공

재 : 아시아나 항공

수:대한항공

1. 인원현황

5, 순직 2)

다음은 현상의 변화에 순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변
하니까 나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몸

부림으로 변화에 적응한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중간자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변화에 적극 참

여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주도해 나가는 부류가 있다. 이들

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

측하며, 변화를 자신과 자신의 조

직에 유리하도록 이끌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여

야 하는지 항시 고민하게 된다. 이

러한 부류는 언제나 조직의 가장

앞에서 조직을 선도하게 된다.

정규 사관학교를 나온 공군의

주역으로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
하며, 공군이 첨단의 과학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우리 공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변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변화의 선두에 서서 공

군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자 한다.

먼저 첨 단과학기 술을 개 발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특성은 모든 첨단학문

의 총아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잠재능력（인적, 물적, 기

술적）을 보유한 집단은 공군이다.

우수한 항공기의 개발을 유도함으 

（15기생회장 최 용 환）

쏘:『1《±트때4째 ［뿨서째 늬째 0포수
I미노 부에서 가장 적은 후쑤쏘을
쿠툳바한 따또（가 15X0이다.

께유 자랑은 아니지만

에 많은 려제그과 토I쑤에 요하다 보
니 70오이 가4짜하여 15오이 다그;소

38；？쓔하고 55으이 시?하하였다. 그러

나 15：'르X트1에 너:하여 까※가 가
장 많이 호노비되었고 초짜가쀼는 10
오 니!치이다. 이중에서 4오의 싸%〜

±：가 혀）II하하고 1유이 쐬때쪼보
처처짜하여 또호 50으이 쓰파과 으

에서 、히 히±하고 있다.

I쏘!짜오0로 보면 8유의 퍼（떼가

/」얘쓰: 3오과）고）‘ 22오의 크애（뗘』구 2
으）을 꼬버하였으며 0쓔모0로 보면
가장 오혀한 째※에 이표하고 있는

비쏘으로서 스'러의 뗴뽀이 유달리

꼬?한 비싸로서 츠⑬유쏘과 아시아

나에 22유, :가:쟼&3앗가표 3오, 아따 3
오, 버새" 흐%%큐 쓰 오오하다.

4구히 3부빼후 3오이 모두 쒀%오느
/±4라이며 이를 미루어 보면 어느
삐쏘보다. 수화?짜이 가장 뚜렷한

부소이 아닌가 생각된다.

±허쩌너하 쪼쑤쏘들은 똑같은 생

각이겠지만 유I폐붓은 #±1흐 슈슈뽀?

에서 쎄^、히 초사:하며 삐와09으로
일하고, 폐무에 남아 여쭤된 표!?!

에서 쎼바하고 있는 I티1（0쏘 부에
서 쏘〒II의 데다 봐%퓨브으로

하여 더욱 꼬마을 하규시키고 패

휴를 쯔해 큰일을 해줄 것을 바라

는 것이 벼소 모두의 한결같은 쑤

때이 아니겠는가?

’96, 6, 전역
송 광 호 : 쌍용 정보통신

졸업 및 임관 20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96, 6，15（토）,

-장 소

- 주요행사

10：00 〜 16：00
성무대

공군사관학교

학교현황 청추］,

열병분열 참관,

학교견학, 총동

기회 오찬 및

여흥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도 모교의

동창회 설립에 헌신의 힘을 기운
이시고 계신 회장님고노 임원 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문서（오성

95-（10）-3）를 잘 받아 보았습니
다. 저희 31기 동기생회（한돌）는
총동창회에서 하시는 일에 전폭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서내용에 있는 전역자 중 1명
을 해기의 부회장으로 선정, 통보

토록 요구한 건은 내년 6월 중 선
정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현재 전역한 동기생이

소수이 며, 아직 사회 에 서 기 반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시기이고,

내년 4월 중 조종분야 동기생들이

。’95，11. 전역
이 장 세 : 삼성항공

。’95，12. 전역
이 만 우 : 뉴질랜드 이민 

2- 현재원 직업분석（64명）

- 현역 19명（소장 3， 준장 8,
대령 8）

- 항공회사 21명（대한항공 12.
아시아나 9，조종 20，일반직

- 이민 4（미국 2，캐나다 1，호
주 1）

- 일반인 21（교수 4，교사 1，회

사원 8，안기부 1，자유직업

6）

입니다. 자연발생적이고 자연소멸

적인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고 생활경험을 풀어

놓고, 의로운 일도 토론하고 때로

는 분한일은 같이 분풀이도 하면

서 그러다가도 갑자기 인격과 인

생과 예술과 우주를 음미하고, 관

조하는 지성인들의 요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국의 민족시인 쉘리는 “겨울
이 오면 멀지 않아 봄도 오려니”

라고 참으로 사랑받는 시 한귀절

을 읊었습니다. 이는 비단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삶

을 반드시 희망 속에서 살아야 된

다는 뜻이겠지요.

이제 가끔 옆도 뒤도 보는 여유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합

시다.

12기 은성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팅!!

（12기생회장 배기준）

21세기에 공군이 나아갈 길

서기 2001년이 5년 앞으로 다가
왔다.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210를 맞이하며 전세계의 유수호
텔이나 관광지에서는 벌써부터 예

으%이 종료되고 있으며, 세계의 미

래 학자 등은 210게 인류가 어떻
게 변화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환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인류가 변화를 맞이하는 태도는

크게 세
것이다.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옛날에는 이러이러하였는데 지금
은 너무 각박하고 세상사는 맛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에게서 인간적인 친근감은 느

낄 수 있겠지만 조직의 발전을 묶
어 놓을 우려가 있다.

로써 조국의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전

에 응용하여 가상의 모든 적으로

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하여서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현대와 같은 정보화사회에 부응

할 수 있고 주어진 분야에서 고도

의 과학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첨단장비인 항공기를 운영

하여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
여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문

가.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때 공

군은 210에 첨단과학기술을 보유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존

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조

직문화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나온 20세기는 개인의 독특한
인적능력이 조직변화에 영향을 끼

쳤던 고도의 산업화사회에는 획일

주의, 전위주의, 집단주으1，보고
우선주의 등이 군의 조직문화로

대표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의 흐름은 21세기를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이끌며, 이

러한 조직문화의 청산과 함께 새

로운 조직문화의 창출을 요구하고

우리군 중에서도 특히 공군은
이를 위하여 개인의 개성과 능력

을 조직 속에 융합함으로써 조직

의 유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210의 상황에 적합한 공군의 조
직문화라고 한다면, ^6301 제도의
활성 화순과 같은 주6301~014：의 증
대, 조직이 개인의 능력을 존중함

으로써 조직전 염 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조직문화의 창출 등이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핵

심적 역할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우리 공군이 자리매김하고, 새로
운 사회에 부응하는 군의 독특한
조직문화를 보유하게 될 때, 우리

공군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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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들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직도

2명이 현역으로 국방의 보루를 지키

고 있고, 해외에서는 4명이（국내에

51명） 전역 후의 새로운 인생을 개
척해 나가고 있다.

“서울 1기생”들은 45%가 공중근
무자였고, 55%는 다양한 특기를 가
지고 군발전에 헌신하였으며, 대령

까지의 진급은 35명이, 장군은 9명
이 배출되었다. 박사학위취득자는 7
명이나 되어 그중 4명이 아직까지
도 대학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조

종사 중 11명은 한국을 상징하는
민항공회사들에서 지금도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다.

공사 11기생들의 일반적 특징은
“외유내강형 성격”의 소유자들이

라 하겠다. 외형으로는 개성들이

온유하게 보이면서도, 항상 “정중
동, 동중정"하는 “냉철한 두뇌에

뜨거운 가슴”을 지닌 온건파, 개혁

파들이 많아, 조용한 가운데 자기

혁신부터 거듭하는 기생이라고 평

하기도 한다.

매월 11일을 기생회원 만남의 날
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15〜20명 정
도가 모이면 즐겁게 소주잔을 기울

이기도 하였는데 근간에는 건강증

진을 겸해서 월례 골프운동 모임으

로 대체하고 있다. 11일에는 동기생

부인들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있는

데, 오히려 남편들보다도 더 많이

모여서 집안 경조사들의 상부상조

로부터, 해외여행에 이르기까지 활

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공사 11기생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해도 이번에 “제24대 공군참
모총장”으로 동기생 이광학 장군

이 취임한 것으로, 모두들 마음속

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안고, “20세
기 말엽의 한국국방”에 큰 그릇으

로 이바지할 것을 믿고 기원한다.

01 태 식（11기）

바야흐로 봄은 어느덧 우리곁에

성큼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정기 총회 에 서 미 력 하고

부족한 저를 동기회장으로 선출하

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도 잊지 않겠습

니다. 아무쪼록 동기생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아래 동기회칙을 성실

히 수행함으로써 그 임무를 좀더

알뜰하게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보고

숨차게 고속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제 우리는 친구를 찾고, 고향을 그

리며, 또는 믿음을 갖고, 건강도

생각하며 혹은 가족을 보다 성실

히 돌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는 지금까지 길고긴 반세

기를 살아오면서, 여러 계층의 수

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

관학교 동기생만큼 오랜 생활과

연륜을 가진 모임은 없을 것입니

다. 웃고 울며 땀 흘리던 사관생도

시절은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었습

니다. 꽃봉우리요, 보석같은 시절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간 넓은 창공에서, 격납고에서, 사

이트에서 또 다른 기지에서 나라

위해 일하며 희생하며, 미운정 으 고

운정으로 세월을 엮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기모임은 고향처

럼 푸근하고, 느슨하고, 빡빡하지

않고, 질서가 없어도 저절로 판이

돌아가는 시끌시끌한 시골 장터같

고, 술잔에 정을 담아 주거니 받거

니 하기에 허물이 없고, 따질 필요

도 없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

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모였다가

흡어지는 우리 모두의 모임일 뿐 

후51의 1으후 15혀!
그들 위에 햬의 쩌투이 있으라!

〈15휴 ―1^)

쪼 2쪼

붕우 회 동정
（17배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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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 2뽀 （7）

13명 가량 전역할 예정이며 이때
젇역학. 동기생회 결섬과 동시에

종동창회 31기 부회장을 선정 토
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러

희 동기생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리

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
립니다.

쪼 1 후 쫴 비

1 쏘（소짜） 파짜는 “쓰다고±호째쯔 &썭【히꼬1유”라 쌔한다.

포 21슈（텨 ⑯） 주유의 텨 아;은 아래 와 같다.

1. 어/드1 히벼의《0초과 쎠커버버마

2- 무:;I하의 꼐유과 요뾔

3，뫄쪼의 쪠휴에 군호해

쪼34오0：&까） 가:요의 고휴|5는 서울 유께|부에 둔다.

^2^ 아 다

풔4（쑤（1유테의 ［툐아） 파1⑵의 1으두1은 1드세그., 7유1아I겨 및 :&빠1으르으로
포유한다.

1- 프에그은 쏘무+트쩨스의 도보삐또을 ⑶쓰하고, 즈즈쏘 및 1도'브된

모든 I피미!들을 하4뚜한다. ---------------

2으 7아쎄츠은 쏘'『푸：±/그'째;|하에 그쨰 및 휴때은 하였으나 후쑤의 쑤뽀
를 누리지 못한 ［리！캬］들을 |&째한다.

3으 오뽀쎄그은 쏘마보'다;해쪼와 깊은 &유애가 있는 소±부에서, 뽀파

쓰에서 1=（0호, 슈쪄즈7에서 꼬?오한 X보를 :느째한타:

꺼 5 쏘（#이그의 쎄지） 호슈〒 유?드의 쌔지는 아래와 같다.

1. 1도1흐드은，5어※:처오과 1도다의 표뽜께 및 까※짜#!을 가진다. 13，
그！'. 따사하게 모2%4그인 1유1그들의 애아니까과 표때께은, 써퍼 I티아］제의 3이

0？로 유기들에게 초1도할 수 있으며, 쭈쎼닺 들이 없는 펴쏘1유
디들은 ［피하!쏘 어7트으로 하여금 쎼유에 —띠 초（조할 수 았타:

나폐느에 #5쒀무인 이7드들의 쐐I티쓰1으7 으&0으로서의 하씨메나씨은
떼% 또는 로유토록 한다（바］소줘7트0만은 짜］아로 한다）.

2, 싸서기그은 시하바:쌔과 깨1#버헤I을 갖는다.

줘%6|1쏘（1흐드1의 소쪄） 고스 I으『테의 소패는 유비을 규오후하고 1으?？아짜의
소째를 가진다.

쪼74오（3？1휴의 꾀2소:） ⑭트으로서 고유의 요?보를 ：1니까;시 킨 호는 포41：유
서버:휴로써 I유오과 I티보에 1으르오따&을 꾀프소한다.

쏘3포 1도 터

쉬오 8 4유（1두틔의
쌔해; 한다.—

1. 1유 :트:

2，보0 여
3，져3：
4, 보

5，흩I#쪼째:트

때표 및 하뱨《） 하스의 '（도트은 여트 부에서 아래와 같이

: 2 오
: 호가:유（3쑤4두투01유:투 1요을 둔다）

: 2소
: 100으
: 1슈

유9사쏘（3도트의 느—' —'' - — ，- , 매— ,
1，쓰트, 메쌔트, 뿌또는 쪄어엔서？쯔'뜨락단;

2, 포풬I는 슈바보%의 』드~ 프—사 /하시서
브, 유비］서※? 오:%은 쏘쓔&빼 포미가 된다;

3 :쎄도비유:투: 및 허#쎄쎠:트:은 1으『트:이 초피한다.

페1도） 4도트의 표15은 쓔트 다그에서 아래오） 같이 패조한다.

—고1규 거『 스부하여 쎼쓰에서 폐1도한다.

쓰》또하며 "화 및 포311쓰의 쎠:투

으호대조에는 쑤1조부111유:두이 107：르빼
2,

3,
4,
5,

페쮸에 I휴다한 퍼3：펴을 보유한다.
—— 그 유모를 쪼유에서 쑈소한다.

즈뉴：;, 초을 받아 후# 유째 및 0아포#를 째4 오

쮸붑』12삐빼는 1좌으로 하여 프에 뽀하여 표할 수 있다

9 추토：『호포되 거 나 혀휴또에 는 8— 서 "효한 듀 ;쪄유에 서 벼

후4*1'기로 하며 하프 도트의 도히는 째쑈보며으로 한다-

스#11#60틔이 4두#유） 가즈1여7 또트의 토쯔는 아래와 같다우
1 521게I 츠하고 휴를 ’'— “쥬 머 "——''’ ——

이 된다. , 그
티］유:트은 1유:트을 휴우호하며 1어류

풔를 쑤고〒한다. 느시 사。
뽀퍼3：는 포뭐：1유에 으%하여 쭈애

뜌파는 쓰쮸와 쪠'를 뜨꼬하고
, ~—스 — ―수 스“ 그%- 노』 수“11“ 수가 1-

또:#쎄쎠:트은 .

수〒한다.

쪼4호 오턵 여

쭈12쏘（쪼써의 썌브） 오하유는 또아트1 및 5우1으르 중 쓰효 '버'0 쓰"조수리

0로 얘/쇄하고 요트이 효트이 된다’ 、

주 스 바］쏘%:부: 및 거5즈1으 포거3：는 빼으 쑈휴 으져포트I이 되며, 거&
한’쮸패에 는 초조?유으로 우할 수 있다.

%1으#%’요의 그서） 쪄쓰는 가쓰의 모퍼 야하니유패으로서 혀뼈써쓰와
여 다음과 같이 서트이 그여한다우

투혜뿌:조 1므 고써하며 , 쪄+조푸 마감일로부터 903 니즈

2？처%삐1다；유우'쓰쮸곳 25할 때는 거% 패1 아의 1 나

」2의 짜오에 유하여 그세포할 "더 있다.

쪼쪼싸는 다음 피1펴을 휴#한다.

다시 한번 선배님의 노력에 저 31기생회장 방은상 배상

’95, 9, 20 간담회 참석자（제4기. 제11기, 제12기）

’95, 9, 21 간담회 참석자（제5기, 제10기）

’95, 9, 22 간담회（제6기）

’%. 4, 10 간담회（제19기, 제2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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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혜】 소I」：호 및 패호

1도트I의 패바
폐쓔춤I'쎄과 세보즈 쯔이: 및 쇼의:의 규코
가:⑫ 두뻐쭈브의 호꼬휴펴

쪼5 호 포마 유

쪼16（！유（뚜모1유의 쮸/호） 포마1유는 유:트, 미|유:루, 포포 및 또-따로 쌔/호한다.

쪼1743？（쎠#들） 뽀께오는 4쎄오에 쫴한 1^15 1유;쎄쎠14씨으로서 아래 다X퍼을
여；보한다.

1. 3베#〒에 에얘할 3호45또러
2, 1으비］쩌호에 패한 포펴

3, ；휴텼!유에서 초15한 기XI류
4, 0'파!에 |싸한 떼러

5, 워『대 우얘& 휘?유 셰쓰에 ［이가한 보려

쪼18#유（3사9 포?표1짜는 1쓰:투이 아퍼하다고 어니류할 때 또는 포저5포퍼 3
유의 1 늬±，의 꼬캐이 있을 때 3시하고 슈도이 얘로이 된다.

꾸19/！오#』코싸） 포흐：11유는 얘/호스트의 바/?후7느다으로 /해5》：되고 바/휴XII
의 &쪼스I히싸로 쎠가〒한다.

쪼2이소（표초게아） 가:짜7의 531^-1： ⑫、패에 따라 휴히오〒와 때I내 및 명예
회장을 둘 수 있다.

쪼6토 텨# &: 

쑤23#오（1유화:두주） 가쓰의 1유러조또는 소좌 7트 19에 써푸하여 쪄도 6

303에 마감한다.

쪼 7 토 —워부파3：펴

쑤24（쮀쏘⑭와의 빠포） 고어는 스 뷰쏘으와 혀꼬쯘쯘과스뼤텺윙

자:톄!）#쏘 그리고 우꼬 1나/쏘/2！【휴을 하며 쐐아'0시으로드 테쯔 혀흐르
IV； 초한다.

쪼25%〒규#폐） 파% 끼%와 ##모【소히!#쏘을【2”히 써뜨한가 휴한연

1'으;무 휴:’드에《으、52한 쎠'I짜를 뿌!꺼할 수 있으며 풰셰 쓰 볘보폐러르

다모※씨뽀으로 호한다.

쯰526#쏘（혀;4！뫼11：펴） 가1아 1유테에 혀하지 아니한 자』:퍼은 자어 끄고:터69에
55：1배하여 포가1으에서 커버류한다.

뀨 8% 비

21527쓰여"〒3） 가'1으메은 &없1으에서 요서버:된 날로부터 쪄까한다.

（:※ 1996조 5^ 299, 포드］：1으 솨도호 - 쎠;바: 즈두：때을 711드, 써어하였음）

기 때문에 상호 협조체제유지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욱 필요하

다. 지금까지는 신국제공항 건설사

업을 추진하면서 공군과 긴밀한

협조가 미흡했던 점은 이를 주관
한 부서의 몰인식에도 문제가 있

겠으나 공군에게도 그 책임이 없

지 않다고 보겠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 인천 앞바다 영종도와 용

유도 사이 약 1,400만평의 간석지
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

항을 건설하는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건설 중인 신국제

공항은 미래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21
세기 동북아의 거점공항011）8）으로
서 국력신장의 상징적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거대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유사이래 처음

해보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초기의

건설가I 념 （001、157'오 11（711014 00^
00） 설정단계로부터 타당성 조
사‘, 입지선정, 키본계획서 작섬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유

용한 의견수렴과 관련되는 민, 관,

군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

설사업을 살펴보면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종도지역으로 확정하는

데 불과 1년동안에 신속하게 결정
하였으며, 기본계획설계 용역도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1년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대한 비행장 건설사업

이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군과 일

언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신공항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경험있는 공군요원

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일뿐만 아니라 공군의 실력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비

행장 건설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

고 있는 집단은 공군뿐이다. 공군

은 창군이래 전국의 여러 지방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얻은 경험으

로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가

지고 있다.

비행장 건설은 광활한 대지 위

에 활주로와 유도로, 기타 필요한

시설물을 만드는 토목, 건축사업만

이 전부가 아니다. 비행장 건설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비

행장 항공관제권 내외에서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비행활동항로와 공

역을 설정 확보해 놓고 이와 연계
하여 건설부지위에 최적의 활주로

방향을 결정한 다음 그 활주로를
중심으로 하여 기타 유도로와 주

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계회 수립시 기본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건

설예정부지 상공의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비행환동공역 확보, 즉

항로결정, 비행장 입 우 출항 비행경

로（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조건에 적

합한）, 착륙지연에 따른 착륙대기

공역, 착륙실패접근에 의한. 공중긴

급대기공역 등을 국제민간항공기

구00쇼0）의 비행장 항로설정 절차
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입 으 출항하

는 항공기의 비행활동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공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비행장 주변의 인구밀집지

역 상공회피, 항공기 소음 발생으

로 인한 민원소지의 원천적 제거,

그리고 만일의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 으 착륙방향 지역에 안전지대

（01또/모 201^5） 설정 등의 제반 장
애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비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

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공항운

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기본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비행공역확보와 비행

제한요인 분석은 지상의 건설공사

를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입체

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최적의 활주로 방향설

정은 비행공역, 비행제한요인 그리

고 연중 평균 풍향/풍속 등을 복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비행공역의 확보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활주로 운

영의 효율성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복수활주로를 건설해도 공중

에 충분한 공역확보가 곤란하여

입 으 출항 비행경로가 복잡하고 여

러가지의 비행제약요인이 있다면

항공기운항의 지연이 발생되기 때

문에 복수활주로로서의 환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종도지역의 입지조

건은 어떠한가? 북쪽 40킬로 지점 

에 휴전선으로 인한 비햄금지선이

설정되어 있고 김포공항, 인천시,
시화지구 그리고 오산, 수원, 서울

비행장과의 관계 등 수많은 비행

제약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어느 곳
을 선정하든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항

공기 운항과 비행장 운영을 원만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추진

되는 과정을 볼 때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항공기운항 측면보

다 토목, 건축, 도로, 전철 등 지
상 시설물 건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완공 후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

한 운항이다.

우리 국토에서 건설되는 모든

비행장은 민수용이든 군용이든 공

군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상호 긴밀한 협조

없이는 비행장 운영이 곤란한 것

이 현실이다.

남, 북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상존

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가 작고

비행활동공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어진 공역자원을 시, 분, 초 단

위로 쪼개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 관,

군의 협조체제유지는 물론이고 영

공방어의 주체자인 공군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영종도

신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의 국가 비상시에는 군의 관리운

영이 불가피한 국가방어자산이 되

남의 일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로 생각하고 그들이 엽조를 요구

해 오면 마지못해 도와주겠으나

가급적 군외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넓고 크게 생각해 보자. 신공항

건설위치는 서해 5개 도서지역으
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공역통제상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서 공군의 방호책임은 그만큼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도 수도권 상공은 포화상태인데
장차 신공항이 개항되면 더 많은

트래픽（7\1요 7'로』\1푸10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국가 비상시에는 군이 수
용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

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영종도의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1999년도까지 1단계사업을 완공하
고 2010년까지 계속될 방대한 사
업으로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완성시까지 수많은 문제점

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번

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한

다. 그러므로 네 일 내 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

하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

적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제공

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서도 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

공군（예）소장 이 태 식

；|흐⑩는 쪼1거즈의 얘여《XI크으로서 싸하후XI그으로 우《52：되
고 I보/?조X트1의 웨쉬스1！& 쪼호보《으로 가호뷰하며 미조I히싸일 때에는 혀:브이

- 로한다.

쪼211！소여#쪼） 가1으의 뷰0휴은 아래와 같다.

1. 2도요1도데의 주요?호
2, 수어트의 휴:2다으5？5（도1으3뽀 또는 ―나히유패）

3, '석휴오0뽀바우

쪼22#소（호혜） 또지3：는 초유의 여허 및 오#유쓰프머려을 뜨져하고 쌔어에

쑈쉳토한다.

1
2
 3
 4



1996조 6뷰 246（벼 ）
화 2뭐 （9）

—드^느^^^—^—^— ――――—그—

%써주!효 펴'1 111［쮸 13쌔호텨（’95.7〜’96.6） 1쏘1 및 혜1 %

（1）《3히때껴⑫（1하］〜12바］ : 60：&）

（2） 4데1하꺄1오（13버］〜26버］ : 60오）

（3） 표!듀워7（1 ~ 12-26-37깨］） …..

（4） +련애7（2114호） ........... . ................... .

（5） ⑩쿄（？어려、유） 쎼〒 ....................

（6） 애나라다#0나자휴# 4%소） ...........

（7） 눠《I단?、3 코；초 ................... ..................

（8） 가애어포 &부쯔 ；피》；수유 ...............

끼#5 및 I에0애와 :

3테/히아 :

긔I：#5##！모 :

뿌추 &찌?보（지!#유초|처） :

뷰써 : -

최' 7,600,000

푸3쎄타혀 포호텨까 （1995. 7—1996. 6）

’96, 5, 25퍼/&

쏘슈 하에, 13&퉤슈후보  15,600,000

소뷔#0 쏘아소（3바］） ..................................................................................... 6,600,000

II 22,200,000

 10,700,000

2,709,490

7,990,510

 11,500,000

（제3기생회 부담）

 450,000

 450,000

............. 1,500,000

 2,000,000

 500,000

 300,000

 100,000

 1,200,000

300,000

300,000

150,000

소 150,000

200,000

펴”수80

히±1 ........

30680 ........

으 초써님수

3싸:쫘』!호 효'！‘1 #께 뺴때쑤 찌고 또까

뉴'1트휴 （3）꺼） 1,000,000 소아해 （3 보） 1,000,000

4스느: 슈（3 버） 1,000,000 쪼］:더〒 （3 호） 1,000,000

？》：⑯쎠 （31켜）
1,000,000 웨조'휴 （3 버］） 300,000

후 0뷰슈 （3 보）
1,000,000 1^1^52（3^0） 500,000

쒀?3 듀 （3 보）
300,000 05 떼#（（3 보） 300,000

으 효벼쿠을 앞두고 커티어서5르님들의 조속한 유;스을 촉구합니다.

입금구좌 :. 조흥은행 372-06-310288
최 항 기（오성회）

’96, 5 모호

수: 쫘 휴우스 큐 수: 혀

1 배］ 쏘1유 200,000 쑤:프이《（포포） 100,000 수:［티싸 （포즈휴） 100,000

수표허I쪼（포토:） 100,000 예따호 （포터） 100,000

2 빠소 1으 흐 호구려 （포자두） 도버:—（포토）

빠 3 혀0호:） 쪼 50（포푀3：）

31미 서우# 200,000 '‘I떠 초유 （표느3：） 100,000 수;히【떼 （포토） 100,000

수애패3 （730 유:!크） ‘200,000 @15 긬개하 （포드1） 100,000 자:휴;푸% 배） 100,000

4 빼］ 쏘⑭ 200,000 빠）③커 0 까） 100,000 쪼 II휘저 （표 31）

사'》:“이（비］#〒』로） 200,000 카브& 103 （표결X） 슈여어려 （포퓨） 100,000

5씨서1 ⑩ 200,000 촤호유# 돠） 100,000 차'짜쪄 （포모） 100,000

4다'쪄 4*（너01⑵ 됴:） 200,000 눠??4치;? （포가） 100,000 호오 1퍼 （포가） 100,000

6』10 보유 200,000 수에:.꺼# 가9 100,000 소〒텨큐 （포미:） 100,000

소조!패에」유〒:!프） 200,000 꾸아트/이포포） 100,000 포슈려 （포퓨） 100,000

7）10 서기아 200,000 보해%스 （포 퓨） 100,000 수:&퍼여 （포꼬） 100,000

페;호요 （헤#7：프） 200,000 우느:추#고） 100,000 수 I도서디포퓨） 100,000

81피 쏘 ⑭ 200,000 유:&고소#파） 수 4큐※#꼬） 100,000

우）에어〈（뷔］4거푸） 200,000 느 #0휴8（표고） 100,000 100,000

9 하］ 쏘 1⑵ 』：화》:！?8 （포퍼） 흐르께 （포가1）
가6느 파 （꿰 1유:트） 우 쌔 유 （포꼬）

10 빼소 1⑫ 쎄⑬서& （포모） 유추:소（포마:）

소;!쌰휴 @11인7：므） 200,000 수#③7*0：모） 호쥬츄 （포비:） 100,000
11 비소1으 200,000 때호 93 （포포） 100,000 소유무（포다） 100,000

포효치'10301으:!로） 200,000 터크『지져］ （포퓨） 100,000 유호7유（포가） 100,000
12 배］ 서11유 @1%《머 0파） 100,000 심재 윤#포） 100,000

아아10호 （웨］1⑵파） 200,000 차'쩌뜌&（포퓨） 100,000 김문수#나） 100,000
13110 으뽀줘7 소퍠코（포고） ‘ 쪼이차 （또고）

쪼씨킈& （삐］1⑵ 드） 쪼쪼가 （포까） 유예다 （프까）

14 삐소 1유 수벼:쪼 （포프드） ⑯ #0 코 （포가）

쿼려 %（메스7：푸:） 200,000 까:0테 （펴기X） ［훗］우흡 쓔 （포과）

15 비스51유 쌔차해 （표기1） 단/펴와 （포가）

차'봐5#4（미 1으:토） 익준（프까） 수페#사（포-마）

16씨수는 1。7 수파퍼 （포미:） 유 때1111（포규）

모토이5（미］⑩:프） /해에 7피 （폐X） 사성 국（뽀모）

171떠소⑫ ；보자”눠 （포 40 1011포쓰 （포피）

여러。&：（테 1유：트） 류쇼긷5（포미:） 웨애유66하 9
181미쏘 1으 200,000 우 4±캐니 （포피） 100,000 무4：：/호 （또?：11） 100,000

코쪼포 （모］ ⑭로:） 200,000 과포 페］ （포프】:） 100,000
19 바소요 수해?조（표:’X） 1“ 오유 （푸아）

/4거보쏘 （히］1유:트） 펴'휴쎄 （포기!:） 전재구#파）

20 보소 1유 히3 812（포노） 100,000 삐여유소 0 파） 100,000
수처여보 （띠세:I흐） 녀자 1노 （포마） 임성 남%파）

소트 수 토 휴（3호）

%2”에 못지 않는 "간꾸고 보살
피는 애여（사랑）과 휴가”들이 ；쑤서'써

될 때만 비로소 피류다하다는 해보

와 귀숴쑤들이 있다는 것도 까17（포
짜）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꾸고 보살피는 I사여과 쯔나
들”피한〒

1, “새4호이 쏘:

5=1유가, 영 료우웒
려운 호포 끝에。뿨',3뒹어"짤:

을 오유할 수 있었던.쳤다스쩌
패인 1993조뚜의 봄이쎨흐넌：추 어

끼쑤 및 2쑤 1뾰트류했서드 으

려운 표—에서 드브

조%라를3릴조혾'씇&

으%%"—트저들트뫈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뗴티꾜슈） 유티」의 호프”,

“%7%—―조쏘쏘엔 이르기까지의
:스—폐%#”, ‘:후% 파쪼포
즈'하들의 까오’’, 그리고 프
쓰—하지란"^ 하짜의 오

하’ I드쑤들에 쓰여질 깨우들（스부의
듀/그님들과 호저기그님들의）을 모
뚜 러?슈의—쯔!표을 또여하신 알-

알” 0'스픅으표^9인 %^이 면 서7
류두 아%유 기틀들”이 아닐 수
히스흐패〒〒져 나아가야

5탈도그꼬쓰의 “쎠쑤이 쏘 이었 

습니 다.

2오 “나머지 쑤의 호텨들”

“심어진 한 그루의 보초”이 잘

뿌리를 내려서 차츰 자라나게 하

고, 잎이 나고 꽂이 표고 가지가

뻗고, 크고 작은 쌔한 열매들을 맺

으면서 토을 거듭하여 한 0나
한 트차이 되어 쓰임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오랜 들이 호포되

는 것이 트^^의 포짜인가 합니다.
그러 나 여기에는 “심은 때뀨과 

하 35：토⑩의 부가:이 쮸1토히
할 수 있는 “좋은 보째위에 심어
져 있는지?"를 거듭 살피고 께큐;

하는 일들이며,

0 가뭄이 닥쳐와도 야버스할 수 있
는 “토째의 물들"을 넉넉히 해껴

하는 일들이고, 또 포퓨,
。거센 기허가 불어닥쳐도 “호

히 때:째될 수 있는 I예⑪쏘들을
마련도 하고,—

0 주부 - 거&뉴한 쪼호/허뽀들이 스
며 들더라도 “츄츠히 견디어 이겨

낼 수 있는 빼띄”로 만들어 가는 



일들이 아니겠는지? 하고 여겨집

니다.

이들, “가꾸고 보살피는 아큐과

쓰"들”이 우！?:하게 1^5쓰에 옮겨
지면서《I걔^이 거듭될 때 ； 심어진
“빼쳐학 35：듀21세의 후추”이 언제인
가는 “좋은 트:초”으로‘ 소르하고,

“아름다운 숲（호유）”응 이루어 깨X
들에게 유쎠함과 기쁨들을 안겨주

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함께 뚜하

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3，“후3고조뚜의 져%과 커트;삼했던
일들흐 ---- 그스그—

쑤3바］ 스즈쏴하느.들이 작은 애꾸들

을 모아 힘써 폐쮸하여 온 짜3패
소마의 3！삐삐들은 초-?^하였지만, 한

마디 로 “세워진 느2개소"토의 아내고
&9 쉐;I혀”— 위에―‘'쏘21비트］꾸쥬하의 |처

⑪&9이 기틀들을 세］유하는 일들이'
으다 고 비유하여 봅니다.

@ 그 첫째는 기치뜨의 포프뎌⑯

인 : （1） 유7드111.11의 유니소과 %@미，

（2） 흐3너캬의 시%6과 스파의

（3） 싸의 쪠피에 하04하는 일들
이 표⑦; 네"&9으로 무엇들이겠는
지?"를 이느2이이까지에 이르는 I페* 1 2 *］
휴기1님들과 함께 쎄호하여 본 일
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주

모하고 초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히 후（2）페의 "쪼1가저의 （미어휴”
은 또이、무엇이며, “꼬 부느들의%

쫘”란 3호※ 무엇인지를, @1쪼⑯으

로나마 :오고:을 못보게 된 것이 크

게 아쉽고 —또 부끄럽게 여겨집

니다.

I뿨쪼 50/퍼휴을 텨어/에 두고 있

는 11조3아에서, 13부1님들을 해
41、으로 모든 휴※1피삐들이 함께
보다 유쌔하고 ※하있게 보얘하허' 

호고:되어져야 할 가장 31꺼한 효
표퀴］）삐 나구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

으로 여겨집니다.
이 일은 바로, “쪼:브와 꼬오:스들

의 II키씨！사⑴이1퍼7）”을 우리 터뉴들
이 바르게 %빼하으로써만I 패고:려

09에 싸떼하는 춛3한 쑤#오의 게르］
도 그 뜻이 있고, 또 캐;!재되어질

힘의 쩌나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

습니 다.

로 미루어져 내려 온 “1유티］ 뚜21
#쓰（히하 텨'짜） 2뗘 ； 수예1읜 긺호후
이7？히드예7 또는 ―II후유유）”에 I자
한 유《〒거&유을 히/:하여 1%에
옮기는 쾌삐였습니다. 가장 유:/^（하

고도 어려운 혜떼이기도 하였습

니다.

1）1거차 50/^^（1999，3，15）과 첫
호쑤쏘 거누버 501^^（2001，8，5）을
앞두고, “트마 - 브프의 쑈⑬을 이

룩할 때”라는，《5깨들이 비후되고.

쪼20삐【해볘〒에 이르는 고저〒
더님들과의 스파:들을 어유0하여,

3고조우를 마감하는 모나쓰와
1으의 휴※히수（IV）으로 보보되었으
므로, 기54커도쪼부터는 1히5이 피
흐들하게 될 것으로（피부하고 있습

니다（5』크 29「3의 뭬씨#〒에서 스아:
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해타］들의 “오다짜와 I케I햐⑭
에 쏴한 사랑의 ［니쓰”들이 있게

될 것으로 믿고| 조비하면서, %1
거유호 기하7 （느!그:I님들과 수
내］ ［피I비#〒 수조14님들께서 펴에］히
？쩌차하고 삐）》21한 가운데, 많은 수

고들이 있어야 한 ’유파이겠습니다.
가:코 서두르거나 ':누1비되어서는 안

될 1⑴퓌이지만, 수 사디4님들께서는
거듭된 쯔』］과 애제들이 나쓔되거

나 포기되어서는 또한 안될 것으

로 여겨집니다（뽀아#7 유이셔 : III
및 IV 쓰!I이）.

시. “그밖의 일들"

1흐베 215101*3조데으］ '（조비）에 I호
면, 그#〒 시크티의 수주!비는 1조으로
며 1개에 0보하여 가1도할 수 있
록 되어 있습니다만, “쭈2개조또
서도I크1유요으95듀 6^ : 1뽀〜12바

는 ； 20^ 바보1에그, 17쪄 버］쏘유

에서 빼호을 ^5가히 휴하고 있어
서 쯔3코뉴부의 페가31유에서 그코:

휴혀되어 ；！뗘0에 /흐II배될〔포뽀“도에

있습니 다.
소테의 구파된 파투들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유유이 뚜렷하고,

유씨 서:초들의 쏴오쌔가 때하면,

텨 스;#5（5：토하〒）을 허로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토후!유 또는

토켜:?히#）.

부서, 후아소의 35：모유〒 쇼소"에
I쌔한 표예가 ―815에서—보4코되고
있습니다만, 포?II：⑭에서 쌔티의
웨 또조를 오후하게 될 것입니다.

파하하시면 “모든 티！때들에게 서

로쓔이 될 수 없는 ）쓰보의 듀오
들”은 —& 묻어 두시고, 밝은 2『

0녀^의 미래를 하하한 슈오들이
히호되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길

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

다. I지:츠오7 세!※;뉴스에 I하I한 마
떼

《자3키:수I가오 메107와 &#7 유여
2⑶얘 : III，IV（:거하V （좌41에소 밎 1⑵
티의 초나%:에소）이 사（2우대로 스,유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2〜3주 또는
3〜5호 I처에는 I〒초써 슈슈이 어
느 @뷰 려빼소씨에 이르게 될 것

으로 비수됩니다만, 그때까지는 타'

싸69이면 히01 가!쓔아노의 주!키보을

II스 ’ '따?히4수 II주4'&로 주휴후하고 있
는 쎄52이므로’ 어디들의 긔다’3 쑤
따오0로 뼈에허의 “3파초대여들”을 슈

미］〈호:트 페도"드에 어피시키게 된다

면, I로］꼬、으『 1으큐 쪠지】을 때여한 바
그효 포퓨 썌붸의 와 쨔표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지면서, 그 기를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 여겨집니다.

유히, “』보』개끼］ 허I셰쎠;,#의 쪼!파
과 이스 3파띠”는 거하〒의 무으뼤코

쐐이 호켸느되어질 쭈4초다우 니
고유부터 쮸때하고 ’ 그꾸하게 （짜소

7토#누에 토선두하는 즈5쑤I흐］『벙들부터
쪼까되어 나아가진다면, 티쪼!^

쏘（나게 크게 차뎌5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쐬지1의 —?재씨배에서는 이
미 티씨오;으로 바느하키뻬유가 째보

- 폐‘^되고 있는 1！1세이기도 합니
다）.

⑤ “맺는 말씀”

I쏘:±2와 하휴느:의 1사3쓰 50/퍼또 （7
기도들이 5^‘디그에 슈쓰 있었습니다.
남들의 흉내를 낸다는 고규을

떠나서, 쉭키!예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고 가꾸기

1포해서라도 후쌔［피！4'3들 모두가 함
께 파:토을 모으고, 쎄'느、째표의 크

고 작은- 배패들을 ⑶포하여, /！%혀

된 비누까 501？패표을 맞이하고, 새로
운 소바#에 이르는 이큐의 기틀

들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쓰±！티쮸1⑵의 소한 열매들”은

바로 우리 모든 쑤초!^］I켜 느와들의
보다 값진 삶들을 더욱 기③회하게

만들고, 요1볘!1히 이어질 우리의
기들에게는 “뜌뜨헤이까 하.께의 0소
한 뒷받침”이 되며, 이 나라

X들에게는 '디어3라스들에 쏴한 두
터운 1츰쪄와 사랑들로서 심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지난 1주 동안, 슈언4피꼬⑫

^&에 4께!、쯔피의 따뜻한 호쮸과

그스시요I유로 175）꿔 또는 회】쒜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여겨집니다‘.

그럷녀고 해서, 지난 3좌 동안의

페쮸？7 초치보이 포;후09인 것이였다
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애?

비!쐬 메쳐이겠습니다）.

。꼬1호도/흐에는, 쑤101회까지의
13도11유야와 —쪼15 쪼모수으로 세포
쒜쌔소（고저빠⑭3수와 예5#였1요 쏘）으

로 예^되고, 100만원이 어2캐
도뚜로 호볘되었었고,

。쪼2긔:소트또에는, 모든 조미］ 표

《〒꼬가 써』르 오IX의 치、라로 큐;버;'

되고, 12배］1으까지의 13기211유호호와 우
마0 1쏘메우과 쩌세스오을 4으:씨, 무보

II수취까%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드의 드호처이？호는 쏘3베］

쏘1유에서 입후보하였고, 째!보된 13도가
1《예-보（1배］〜20배］）는 또한 소짜을 뷰

수으로 로하］ 류401두호할 7잊후으로
있습니 다.

#04코도뜌부터는두 그러나 슈4숫의
'때고:이 어느 꼬야까지는 끼가'（사될

휴뼈이므로 반드시 주마!야하였던

펴폐히&9인，6⑶히들이 그 호쏘이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오기09인 111：쓰들（휴※우I약: : I
의 짜에 쎄한）에 쏴한 하바은 ；

포;유09 꾸개（1조①유여 또는 폐:3X1으
여）를 거쳐, 바 제프된 유수으로부

터라도 로I바하여 예^되어야만 |^

꼬휴7 세!《뚜기 도껴;&9인 하썌로 째
거 &1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뽀자을 아끼지 않으신 쌔31부조〒
뒤!티뼈 여러분과 하0〒를 털어 넣

으면서 1트;헤 가더^소을 지키시면서

많은 수고를 냐해하여 주신 ^5구
해 ［티I그%가후？7 따#유&썼토 : 3해］）께 호
꿔후‘ 드립니다.

。많은 수고 가운데 애애들을

다하여 주신 끄20비］저7에 이르는
고1유 그님들의 4께1、째131의 1뷔%'

들과, 껴21써］짜? 나우즈의 1비서5슈
슈트님들께도 깊은 뽀해를 씨/합

니다.

。가써 요^^뷰/채에 많은 사랑과

째5、가운데 011⑴유09인 호:짜과

짜을 보내주신 : I베두 슈이5재 쏘
푸:쪼.10여1프:님고I，파!.1|빼 주유;째 쓰호

유어:부님께, 4추미］히 즈즈스씨피|찌들 모두

의 쎠이!어린 6호파들을 담아 보냅
니다. -

0 떼우에 몸을 담고 계신 모든 ［티

뼈들께서: 한결같이, 더욱 08^하신
가운데, “에 -큐1때 이꼬I아7에”의 그
날흐을 하시면서, 오늘의 포체

된 후^?들을 부5쪼하여 주시길, 호어매

I치『3들 모두의 펴느、으로부터의 아

째와 처조과 휴0를 담아 보냅 니 다.

휴께히 지난 5）커, 소꼬에서 &뮤3
한 푸——19쎠 I아유8±：（조：가다나）를 유
수하게 휴세하는데, 기오슈 쌍으신 싸

들을 엇:?7하게 쑤아?.하셔서, 폐모
들의 마음을 꾸야하게 만들어 주신

I키I꼬히5：께 쏘:±：쪼쏘 |히！카］ 모두의
도들을 보냅 니다.

라. 호초I그쥬〒와 배%무0 쪼쇄 쎠
쌔의 쯔:호: '조보서느 :

1유10 20（1슈에 “파⑫ 우피
에 따라 효 초기더하를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쏴3개좌뚜에 새2%1》 “1으구텨%3이초
톄유”를 쪼피;토록 포;퐤해 보았습

니다만 쌔파치 못하였음을하씨스

럽게 여깁니다. ）히쪼 주째이 여혜

끝으로 쏘:±：|히쯔제의

님들의 “쉬지 않되, 서두르지 않는

쩌쀼와 쩨7들”을 휴짜하여 마지"향

습니다. 해사라도, 또 -나!주라도 “터

허!의 나무（자）에 가려져서, 저 멀리

호4싸하게 히풔되어 있는 숲（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지지

않기를 호이!、으로 /따짜합니다.

우리 토후호스들이 바라다 보는

숲（해）은 ； “이 나라의 0나하폐후

［하꾸드우1〒의 호?〒과 /헤: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1수드 동안 줄기
차게 커나누되어 온 몇 가지 16포토
펴들을 적어 놓는 것이 솨54고도뜌
1기고유의 치?쮸에 적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여겨집니다.

가. ⑭트 밎 （조다의 13배］에 I쌔한
도〕려 :

까지의 보우V푸） 에서의 오빠 류:쿠
이 44파⑫의 뷰쪼이 어느 쿄뜌 쓰

되고 호고:되어질 때까지는, 허'부’

뽀세51유의 #뇌하 고허고’드에 1조뽀코:

II【하끄0시으로 1유:투떼5〒을 &〒하는
것이 모호로서는 가장 조1보한 해

유”인 것으로 슈푸를 보았습니다.

1도호（1조）가 짧다고는 하지만
“하］소1으 후비커 프세주의 폐허호”이

보유!비은 포3사이 많을 것으로 여
겨지고도 있습니다. 히/유, 쑤13배］
니구오의 /조데님들까지 합께 앞으로

이뽜하게 짜꼬되고 1스고:되어서 보

다 쎠:또&9인 거조들이 쎄버될 수
있는 포피이겠습니 다.

고유 폐11：님들의 1도해］는 유비오0
터리사:과 #거포에 따라 쎼0을 여또
치 않고서도 1볘!?&&9인 4비모이
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거지유의 오해》에 I째한 파려 :

1여볘 꼬II쓰（으째）에 ［워0하여서는
（5：토슈）, 5호무 및 이］52： &텄1유 &

로부터 오그뷰1끼!하『아큐들의 류쇼가
쏘누되어 왔었습니다만, 지난 1또
［벼의 슈버오0 타I 야0어하와 그코:

히츠#쏘！아으］）을 1포하여 본 ⑤모 

@ 두번째의 패삐（쏘3고포유의）

는, “：4허7 워폐2의 3%츠와 7주I쏘서스의
기틀을—^련하는 일’,이었습니다 :

웤012배］까지의 아폐얒 I히뼈들에게만
로또되어 있는 히오&11；#을 1짜소,

（1） 모든 ）이꼐의히뼈들을 빠짐없

이 그다아에 피!즈하고폐히V에 하

쑤）,

（2） 폐가에 텨12폐’인 모든 쓰휴

I티뼈들까지도 떠『초보과 버⑵I크9에
서 '리4^하되, I티꼬쎄츠에서의 그
오쓔을 뼈규호하게 혜7：하는 일이었
습니다（뀨⑭미의 째뷰 히즈텨.

우후스럽게도 이 두번째의 풰테

들은 쪼13배 I티『3 1니?유의 포째보

서부유 1으』크님들과 그 짜해구나I라켜들
의 쪠쪼&9이고 쏴라I”긴 I키쓰과,

그리고 예빼 쓰20없：!로 4수？!I잖지5 I히
뼈과 며빼 쪼5*6찌 I키!키!의 ：4파유에
쏴한 남다른 사랑과 우와 폐뼈

쪼65인 후또과 머흐들의 조씨유으로
오1또을 보게 된 것을 쓰까히 여기
면서 꼬4개주유부터는 유1；：교히,

그 이름에 셔꾸되는 “쪼：브 ；※［히쮸

으”가 되어질 것을 II무주하며, 휴때

합니다.

다만, 1쑤허주아 I히!켜들에 수호한

1유 수조【폐크;베이 써20비 I테I켜들에
이르기까지만 해수^를 보았고, 쏴21
쏘〜2540까지의 2도1유 1조례|묘；|해은
유고〒너그에 있음은 좀 아쉽게 여겨

지기도 합니다.

쏘261호 1기유즈의 수유에I체기들의 보
쏘유의 ；？하# 서도14"해은 : 페차 ^］

쏘쓰의 〒화쎼다 I피I키3들으］ 쓰 :

20：&〜30오 느（±의）와 그 또에:들을

허/조하여 떠깨&9으로 쏘가되어 나
아가질 마포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세번째의 헤터는 : 고유 버패

슈 지난 3좌 동안 계속 “때오”으

(10) 1996조 6벼 246(뷰 ) 포 2유

-
1
0  

-
1
0  도

 의



1996조 6뷰 248(보 )
좌 2또 ( 11)

더 즈느 즈그 느구 드 그:

이 요”, “오—차&뗘의 스파구그 ” ―——

읜흐%%슬 아니겠는지 여겨집니다.

푸호 바퐈스들"토르호~가지 누드뜨
———— :―-—〜느'스 르이 쏘들의 값진 삶들이

쏘떠째 55해흐을 페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산, 제주공항의 때
쪄'（스에 이어 광주, 대구, 청주의 머

표150외꼬계과 코오보쑤;쑤의 패쯔꼬캬
'（나를 부에 있습니다.

3, 훼꼬51오도뜨（휴:소휴）의 져호

쮸1유를 표하여 더욱 아름답게 후유
되어 나아가질 것을 믿고, 휴때드리

면서, “슄03게듀I푸의 1요:브빼아을 마

늘어나는 휴1；쑤꺼래51을 거셔호하
고 휴수하게 쮸에」하기 위해서 새로

운 40&쓰쒜시 스템 0\1흐'05 — /111-
1^0111:6 1고3히!0 6001:^01 8x816111）인 초

지5에〒 시 스 템（I애이8 -
이그허흐게으）!! 87810）이 1풰쪄 다그 에 있
습니 다.

5드자54혀〒시스템0%？48）에서는
꼬쎠가 4히〒시 따주 &^65

감하면서 드리는 글”로 가름하겠습

니다.

주, 뷔페에 이어 바쿠 9어로 부상한
것은 싸뜌부에1뺴001255：으로 아우쪼I도
프를 씨』、한 오뭐라고 봅니다.

6, 쀼큐휴:소처:뼈의 부거휴（이#리

사111300（1）

쌔:꼬페오해쥬의 중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볘차은 유;쏘

1- 유호꼬휴주흐쒜）0 휴호

114휴 &40？는 아시아 가드가도쏘싸해
르 다시!、으로 4%휴적인 으；마을 하고
있으며 폐제나］의 허타가은 날로

까1—1？&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1^512^ 꺼끼는 꾸주
한 ”#쫴빼에 있으며, 버% ⑯:쓰휴

우쏘》퓌는 ’80년대의 까게오까과 ’90
년의 걸프씨으로 한때 2두마을 맞기
도 하였으나 활기찬 ※포과 쌔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나도뜌 ⑯：쓰;！2주 I해
끼때싸를 보면 연간 6.5%의 /후노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수오 10년간은 또

약 6%의 /얘퍼을 이룰것으로
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파폐은 트려얘⑯인

다도/해도과 ’88 서울올림픽 및 휴〒

다!다꺼느 뷰히로 ⑯:쏘이%꼬가 크게 （다1
4노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이 바

째한 ’88년 이유 연간 약 13%의

큐&9인 보프을 이룩하였습니다.

- I흐］?유 2000년대에도 또 가어싀 10%
내지 11%의 ^6/파트을 4^혜할 것으
로）휴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 비:큐69 4유:쑤스표！간
:뜨》!］는 타&쑤퍄유휴의 주모띠#후

과 4호째의 1쑤!차IX채/뽀를 오자5하게 되
었으며, 이를 유⑵아하기 위한 도!^으

로 &부슈폐은 &『꼬수》호휴, 베크꼬

샤의 폐쯔나:, 소！간요유도I으의 I거#쪄,
그리고 새로운 유:8&쮸⑶ 9뻐^의 휴
쏘 등에 '느、마!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2- 퓨꼬;쵸 꾸15： 및 내크소;휴의

지금 봐휴 모든 나라들은 늘어나

는 ⑯:꼬워〒꼬를 썌뿌하고, ’

추부오의 011벼호써 스#0을 쪼
수〒하게 될 화쑤챠쎼호에 써을 올리

고 있습니다.

이웃 3가은 이미 오사카’
휴쓰뷰을 ’94또 9으르에 I파#샤하였으며
보유‘에 하네다와 나리타공항에 이

어 제3의 풔?쏘고보셔호을 흠'패1」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첵랍콕’ 방콕의다트

위히‘오, 말레이시아의 세팡’ 호"1“원

시드니, 마카오휴꼬쏘 등 버^ 오틔

은 유쪼&9으로 표수쎠을 셔녀아다가에
있습니다.

쀼뺴도 소야7%부의 끄껴횬그 쬬

큐로 ［터0 떼0하는 휴쪼흐쯔』뿌

벼’할 수 없다고 쑤1］쮸하여 코”뷰에
보풰⑧ 푸?패쯔소오을 쐐혀다기에 있

러서딿호 휴%%은 러뱨왕사:!"츠?

패의 %느、%유1113） 으"을 혀협 아

게 될 것이며 2000년에 마구흐% 버어

로 하고 있습니다. … 르
I허 %%은 쪼쪼의 때려를 버째?두

으로 하고 듀쪼 0스와 휴수뽜
께!또:에 :부%을 두고，은으며스찌

수뀨패 증가에 따라 트이5스미』로 겨"뇌후

하여 ""쪄인 2040년에투투삐 서
억명을 짜유할 수 있는 뷰큐1서 버'느

의 꼬샤이 '될 것입니다‘ 

또한 11% 쓰뽀은 4흐쫴해%의 뻉

3"을 하고 있는 메'쫑뿌어뺴

의 쏘〒바%를 쪼저한71기앨^2
쏘벼의 I포쪄'（스를 저해호 싸우아여 또

가. XI고!때?꼬 I쒀째

날로 늘어나는 4/1：쏘꾸2%에 처（나아19
으로 뽜삐하기 위한 75초으로 미국

00=0 사에서는 2이01쪼으로
—부에 400여명을 -1유꼬할 수 있는
8777항공기를 1）9쎠 쏘하녀에 있으
며, I보깨 호꼬 아?즈쎠 씨쑤이7#±들은
600명 내지 800명을 I피II수에 쪼쪼할
수 있는 보크쩌!1빼꼬쎠（VI으'!':V%
1^06（300117161*621 1두31151〕011：）를 III〒해중
에 있습니다. 보잉사는 67X7，맥도
널 더글러스사는 1#12，에어버스사
는』\350으로 불리우는 또고쩌!슈;쏘쎠
를 앞 다투어 유죄⑯으로 냐!※하려

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고한 I벼※시호를 어떤 —

유:꼬쎠 께유1에#:가 부담하기에
는 너무나 방대하여 미국의 8001^6
#±와 스11@113 노 멤버때인 불란서,

영국, 독일 쏘의 유수쎠 씨7±들이
뷰!티꼬쪼토록 스파:하였으나 미국의

80히?'10휴±가 아직 혀바의 5트/가;호&으

로 뽀가:쩌나쪼찌※이 0주우I？하큐라는
표모를 들어 콘소시움에서 포함

으로써 요803#±가 ⑯티쀼쪼을 큐
휴버에 있습니다.

쏘톄 00포11、16#±는 II〒화펴화 유느또
2010조까지는 효크께쎠의 1또

메스가 어렵다고 보고 포우체우;부

인 8747 II꾸130쎠의 동체를 포트시

켜 ^500요을 I타또에 페유할 수 있

는 3747-60이뿨짜에 호조하였으며
늦어도 2000조에는 1；듀#사:될 부또
입니다.

나. 뽀호;벼）!※휴쪄 I워쪼

더욱 빨리 텨⑯배에 가고자하는

7냐^의 자:우을 차모하기 위해 새로

운 호6프고유자:쑤01501':디!가1 으"

11161’0131 7호31181그011） 150쪄이 소때, 3
가 및 때쪠2 등의 수효 4호꾸후뽀태
후^］에 해※!』한 후쪼을 벌이고 있습

니다.

모조 페휴’다드!그인.표예1으기도 뽀프펴!
1휴조쑤 “콩코드”는 쪼깨의 소

오, 따프I금］토, 쪼/?조※의 수0유보 등으
로 조유'쏘이 맞지 않아 빛을 보지 못

하고 있으나 새로 쯔:모할

휴쎠는 거어II해0째을 통해 “콩코드”

》호긔:쎠의 여써보을 꺼후하여 찌즈/?듀;버

포유또이를 모오 페여;다그인 3747 점
보!!^쏘쎠와 쏴쏘한 구싸으로 낮추

는 것을 터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쯔:바할 뿌프볘》호초:쎠의 쪼.

싸는 “콩코드”4）《쏘쎠의 두배인
200석, 속도는 1\43아1 2.5，휴/%으며쨔
는 약 5,000*4로 호패 북서부도시
시애틀에서 려호 등 혀가:료 보포호15
I크로 페슈:이 트여느할 것으로 보며,

빠르면 2005도 내지 2010조경에
메스될 것으로 휴뼈합니다.

캐스브푸?쓰쵸은 이와 같은 뽀:거:

쪼소1조쎠와 뽀프나15&져기호 그머!#:에
알맞는 유휴을 갖추도록 화쇠,』

하고 있습니다..

4, 커트지얘혀〒시스템（드시니3）

（1118 — 106111211 I니그‘애으게으）!! 3x816111）를
저』）거하는 #해〒시스템에서 휴'1거〒짜로

의 I유#?를 받아 졔〒하는 0？8（010’
631 ？0311100106 83=11）4히〒시스템

으로 바뀌게 되어 II⑤또의 때쌔^보
이 피바하게 됩니다.

뗘:& 잣11쓔바그인 116 유1：아?포#7는 흐

겨^횜단（I쿠, ※마일 의 오차가 생 기 나,

6？8혀^보뽀이는 ※피트의 오차밖에
생기지 않으며 꼬겨호게 포묘으①!히61-
601131 010631 ？031110111116 5731611구） 톄】
（과35의 01*000（1 I히61*6006 51311011을
설치하면 II으와 같은 하꼬유히5
없이도 0？3푸#1기를 제뉴8하여 세째야

5^ 세싸이 리뷰하게 됩 니 다.

그리 고 허니?&쪠비시 스템 0X1가!'08）
은 모유 레이더 및 폐크에 의한

거포에서 1호꼬쌔의 〒에 관한 모
든 디지털 배아가 표츄쓔보

（8도！'004을 통해 깨보의 관제소에
'이세되는 7\，01^8 （？111100131:10 0613611-
어6111 1^613011111흐 8：에。11）체제로
되어 슈《수여가 어느 쏘II보을 카호〒하
던지 꿔.포요뽀, 가후〒진;유, &보⑯:포

우, 7떠〒거나: 등을 I테꺼하게 꼬뷰.할
수 있게 됩니다.

커드5휴%디〒시 스템0%1、15） 파쮸이
부조되면 :&쑤을 휴쓔하는 요:쏘썌

가 지금처럼 차례를 기다려 항로를

다라 토〒하지 않고, 브모헤？&를 패

쫴하여 71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항

공기가 더 I꼬눴!하고 휴수하게 텨⑯
패로 꼐〒할 수 있게 되므로 쓰

저며（쪼이 15？？^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뗘구〒 ⑯고&관제체제

0씨흐'08）를 2002또까지 새로운 초재

4허〒시스템（1%1、18）으로 ！|%？쵸을 1+
께하고 있습니다.

호 I찌?〒의 쳐쑤］휴못치1와 혀짜로유3쪼씨］

5꾸고:

이와 같이 자아유하는 해수페유휴

쪼의 유뗘에 허티파］69이고 싸묘:69으
로 뽜하하기 위해 소유휴폐은 쓰토5
의 벼오！I —쎼혜의 유꾸&주휴에서
보하여 뗴（하한 후%」；유체로 쏘투의

브#1내쏘《쪼을 뗴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유꼬쥬피유끼에

싸꼬6아으로 쏴포하기 위해 씨빠로
4비1삠!씨』를 쎄자하여 I#버스을 유가:하
고 서비스 빼썌을 페휴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때뚜^이 째

빼어 부응하여 1988년에 제2민항
“아시아나항공”이 보패하게 되었습

니다.

제2민항 바째으로 대고객 서비스
가 크게 ［히소되었으며 허가로

커8자:의 서으퓨쨰이》？？어하고 빼세!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째이;쏘

허:의 1허：보보의쪼을 I코소시키는 등
매우 뷰호69인 하;모가 나타나고 있

습니다.

제2민항이 베띠/하던 1988또 유쓰

페우1도4해피에서 버:코 20수:⑧이던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는 포태, 포

때, 0파, 러시아, 독일, 프랑스, 호

#±1배의 보9채를 들 수 있습니다.

여;쓰이%5다혜］로 인해 슈1：쏘#± 0&
가 늘어나고 토 유꼬#±의 X퍼서으

04=3 0&I데!’）몌I차이 나타나고 있으

며, 우:쓰?15해》에서는 써치』한 히2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뷰큐 휴때 유:꾸#±들은

시티!;』휴#쪼에서 소조하기 위한

으로 유:쏘#±1비 뽀저5 4보깨를 통한
쪼아 페터에 힘쓰고 있습니다.

41호쓰#：1：들이 재즈:보깨를 하게 되
면 터#±의 유;꾸쎠를 호:주하지 않고
도 애써《펴을 써노할 수 있으며

드II！& 떼또까모를 누리게 되어
우쪼에서 으제한 ；패써를 점할 수 있

게 됩니다.

4구:꼬#±1답］의 쓔째 최버채에는 마켓

팅쌔해, 4호째회히%, （프&#흐I히/호머,

3나티포유:, 코1고3토소, 소쏘슨예: 등

다양한 〒시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 4호
쏘#±1버의 허니%의 수;초09인 （히로

3데!811 슈로'@372와 08 — 스1호，
1^01*1:11^631：』\11111168과 1〈04 그리고
81112&7^11*111168， 8^7188 』\！흐 및

02113』뉴111168간의 드.휴 처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서울과 미국의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호놀룰루, 시애틀 등 6
개 노선에서 노스웨스트항공사와

（모오#반케호머 거효에 의한 자바타페

을 하고 있으며, 초휴휴끄 역시

초2드여스오쓰웨에 서 2\11‘ — 0303（너3 및

06113 항공 그리고 |워소꾸소 노선에

서 오노 —1니6\후 7*1210（1와 가버러］ 포유1：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꼬페유우쀼은 한 #±쇼

가 뽀쎄）으로 유또해서는 0지하기
어려우며 종은 파트너와 짝을 이루

어 소;조69인 쏘휴:바하를 1도펴하는
것이 째히한 휴또에서 이기는 패째

이 될 것으로 봅니다.

1. 맺음말

바쿠 스태은 제각기 에:쏘휴쏘푸

&요을 통한 폐포유쑤을 꼬］하는 유:쏘

고:때때^5을 강력히 빠유하고 있습
니다.

효때의 1%《쓰;포유까쏘은 빠〒?〜?유

의 가&I꾸09인 쪼프과 치빼（모셔:체제

채자 그리고 바타 휴I：쏘게오의
⑯인 으트에 힘입어 눈부신 쪼휴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트할 것

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폐싸없는
또에 즉면한 우리는 우유하는 나부

혀:쏘115파 0미사:과 :⑩찌한 패티5보%:#쪼

）쌔7도에서 쏘즈하고,，쮸지］하기 위하여
서는 유소폐유슈류뿐만이 아니 라 하

큐와 대^ 그리 고 온 포모이 뷰［키으로

후:치하여 야 할 것 으로 생 각합니 다.

유꼬줘:는 끊임없는 때히쏘무을

위한 허트7기껴하흐과 쪼#후스표비스에 예
유해 야 하며 때|조는 토:째한 쎠유# 유

제로 ⑯;3휴± 브세:;05수호을 수모:파주하는
때휴을 조효하여 야 하고, 때뿌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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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69인 휴《쏘］때※포해과 유쫘호포를

00쪄 후4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때로은 휴:꾸주휴 쪄!코을 위해 아

낌없는 ??뚜을 보내줄때 우리 요:꼬우 

포은버:큐 허:꼬후포을 소초?하는

요（소쏘으로 째/꼬할 것이며, 우리나라 

는 I브큐유쏘의 마그'니후으로 8호사:하리

라고 II쩌^합니다.

희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

스（기원전 384〜322）는 “인간은 태
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우리 인간은 동물적 개체로

탄생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생존

하고 인격을 형성하면서 창조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회적 동물

이 다.

사람은 서로 모여 서로 의지하
고 바람직한 삶의 조직을 만든다.

가정이나 사회, 공공단체나 군대,

국가나 국제연합의 살림에 이르기

까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삶의 세

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공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고립되어 살 수 없다. 우리는 과
거, 현재, 미래의 유기적 연속성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값진

유산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

를 창조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통찰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군사관학교 총

동창회인 오성회의 부화은 통시적

전통과 공시적 시대감각, 참여의식
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유하게 된

우리 오섬인의 힘찬 전진이며 비
약의 약속이다.

오성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젊음과 꿈과 정열을 다바
쳐 "삼천만의'불침번”으로 조국의

영공을 수호했으며,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조국과 하늘과 모교에
대한 작은 봉사와 헌신을 다하기

위해 브터51711、의 심정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교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인 오성 

회가 긴 동면 끝에 다시 깨어나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힘찬

전진과 웅대한 비약의 나래를 퍼

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와 국가이

익과 부국강병만이 최고 선으로 간

주되는 국제사회에서는 밀림0때216）
법칙, 운동（8？0오'?8） 법칙과 협동 .

조화으I 창조법칙이 혼합되고 융합
되어 적용되고 있다. 어느 법칙이

우세하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미

개사회 문명사회 이상사회로 구분

할 수 있다. 미개사회에서 생존전
략은 지연, 현연, 학연의 파벌의

식, 소아와 자지］《소※에 최고 가치

를 두는 한국병을 탈피하고 국가
발전과 민족의 ※싸, 대아와 대의

틀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부국강병

과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길이다.

한편 서양이 주도하고 서요서기
사상이 지배하는 현대문명사회에

서는 신사도의 정신으로 공명정대

하고 전력투구로 최선을 다하고

관용하는 5？0오'!'8정신만이 국제화
정보화 첨단화 민주화로 대표되는

세계화시대의 자유경쟁과 무한경
쟁과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생
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제2물결（21나0 \쑤우6）의 다스오!거
문명은 서양이 주도했으며,

제3물결（3X0 %“）의 80=7나포
문명은 일본이 주도하기 시작하여

동양으로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으

며, 제4물결（47조1 기7”6）의 사유
난호 문명은 동양의 한자문화권

이 륵히 한국과 중국이 주도할 것

이라고 성급하게 1이개0하는 학자가
있다.

협동 조화 창조의 이상적 사회

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과 자 

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인류

가 번영을 떼쩌하는 새로운. 물결,

디0수싸XV소！파: 문명이 밀려올 때
한국 고유의 선비사상과 선비도가

중국의 군자도와 같이 동도동기

사상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인류의 시발점으로부터 서기

170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인간이
축적한 기술의 총합은 그 후 200
년 즉 1900년까지의 기간에 두 배
로 늘어났으며 서기 1900〜1560년
사이의 60년 동안에 두 배가 서기
1960으1970년 사이의 10년 기간에
또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두 배로 증가하
는 기간이 7년으로.지금은 1〜2년
으로 단축되고 있다. 변화와 발전

의 속도가 폭발적 으로 .가속화되는

항공우주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미

래지향적 통찰력을 가지고 대처하

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다운 바람직
한 .삶은 영위할 수 없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수 밖예 없다.

현명한 인간은 개혁과 변화와

발전을 미리 내다보고 적응한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변화가 일

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 깨

닫고 대응한다. 한편 우둔한 자는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시행착오를 되

풀이 한다. -

오성인은 한국 고유의 전통사상

인 선비도의 청빈과 주충군사상,

구국제민과 선공후사 논리, 경리증
으］, 화합과 조화, 사회참여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 세계를 변화 시

키고 발전시켜 미래를 창조하고

111011+1빼 11111야1111111〒『께11101111"떼

이끌어 가는 사람, 세계를 변화 시

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 넓은
태양계를 지나 대은하를 건너 광

대무변한 우주의 세계로 힘차게

비약할 수 있는 항공우주인이 되

어야 겠다.
미국의 시인 1-101.^8（007^

\61、1051오 1809 — 1894）^1 말처럼
우리가 현재 서있는 위치보다는

우리가 부단히 지향하고 있는 목

표와 방향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겠다.
"위대한 밀이란 우리가 어느 곳

에 있는가?라기 보다는 어느 방향

으로 가고 있는가?이다. 천국의 항
구에 도달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에 맞서

서 항해해야 한다. 이리저리 표류

하면 서호 닻을 내리지 않고 천국
을 향해 나가야 한다.”

오섬인은 협동단결하여 미개사

회의 도전에 대응하고, 운동

（8？0무78）정신으로 문명사회의 자
유경잼 무한경쟁에서 승리하며, 선

비도와 선비정신의 계승 - 발전으

루 이 땅의 이상사회를 지향한 창

조적 협동과 조화를 성’취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한 줌의 모래들
을 보태어 나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이 나
라 안에서 최고, 최선의 모임이 되

도록 원대한 목표를 정립하고 오

성회를 육성 우 발전시키는데 각자
에게 주어진 재능과 책임과 의무

를 다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진심,

조국과 겨레와 하늘을 위한 길이

라 믿는다.

오섬회지의 뜻깊은 창간을 맞이

하여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오

성인의 협동, 협조, 창조정신을 바

탕으로 오성화가 착실하게 전진하

고 힘차게 비약하기를 기원한다.

벼 표 보（11휴）

1 싸±41「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켜 돕기운동에 퉤유합시다!

0 가후의 생도와 동문들께서는 〒브'

라이 언 성 덕 바우만느군 돕기운동에

이미 앞장서고 있습니다.

。X？파 호 동문들께서도 차제에 이

작은 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시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나갑시다.

。뜻이 계신 동문들께서는 더만원느

을 기준으로 ’96년 7월말까지 본회

구좌〈조흥은행 372-06-310288 최

항기（오성회）〉로 입금하여 주시면,

제4차년도 임원진에 의해 갸륵한

정성들을 모아 전달하도록 하겠습

니다.

공사 총동창회 장

뛔 째10 및 쪼혜해 쪠?바”

주 유휴에 담아, 다음 쑤#째들을 엮어 나아갈 모든 쪼

포I히뼈들의 111% 초휴〒:을 'II쏘 때피합니다.

① 혀쏘유 해휴 또는 예、은 : 200호 X 5^ 혜아로 하고,

② 들의 초휴어:은 : 뗘0이나, 하하에 %0|혀은

없으나우 쪼우 폐!와 〒커1에 따라, 폐유휴）으로 혜호 -
휴휴호겠습니다.

③ 스파의 호휴:2： 가운데 하호의 찌］으로 :

0 선비도 휴#과 바람직한 죠1X11（뼈표부 대|켜 : 11호）

0 호쳐 푸뷰에서의 후&의 유머 （박웅진 티텨 : 4해）

0 신 공항건설이 남의 일인가? （이태식 데텨 : 11호）

에 쪼한 글들을 모두 다 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

깁니다!

폐히초포 : 서울영등포구신길7동1178^:1:^1^^X150—057）

호 휴 : （02） 845-1090，표。: （02） 845-1091

오류（2뽀） 훼I 및 쪼조X 드림


